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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

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제도
- FSA와 AMS를 중심으로 -

권 태 진 * 1)

1. 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체계

  미국의 농정은 건국 이후 줄곧 가족농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80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정부 소유의 광활한 토지를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로 쪼개어 분양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확대하였다.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862년 제정된 자영농지법(Homestead Act of 1862)은 가족농제도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1)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에너지위기,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미국 농업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경험하였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의회와 연방정부는 농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한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들은 한두 가지 농작물 생산에 집중하는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민들

은 점차 조직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의회는 농업부문

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도한 보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정부, 특히 농무부에 그 역할을 떠넘기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 결과 

 *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kwontj@gsnj.re.kr). 
 1) 자영농지법은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자(이민 포함)에게는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5년간

의 거주 대신 6개월을 경과하여 거주한 자에게는 그 토지를 1에이커에 1달러 25센트의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
하고 있음. 이 법이 발효된 후 주로 미시시피강 서쪽의 미개척 지역이 신속히 개척되었다. 자영농민의 수를 늘리면서 동부지
역 산업자본의 국내시장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의도였음. 이 법률에 의하여 1883년까지 약 23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자영농민에게 주어지고 정주자(定住者)가 증가하여 미개척지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음(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홈스테드법(Homestea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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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는 미국 농업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힘을 위임받게 된 것이다.  

  농무부는 산하에 수많은 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조직은 농업이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식품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각종 규제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농산물 가격의 

극단적인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조정법(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s)

은 농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일정한 농경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의 농업위원회에서는 각 군(county)별 면적을 할당하고, 군에서는 

다시 지역의 농민에게 특정 농산물의 재배면적을 할당하게 된다.2) 이러한 제도를 통해 농작

물의 과잉이나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가격의 극단적인 변동을 방지하여 경제안정

을 도모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재난

구호(disaster relief)를 통해 농산물 가격과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방정부

는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CCC로 하여금 농민에게 융자를 제공케 

하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한다. 

이 뿐만 아니라 CCC의 사장은 농민들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보조, 

정부의 무상 지원, 가격 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 제정된 이래 2014년 농업법

(Farm Bill)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농업정책은 매 5년마다 제정되는 농업법을 중심으로 미국 

농업의 비전과 목표, 임무를 수행하고 조직의 가치를 지켜왔다. 농업법은 행정부와 의회의 

주도하에 농업인과 농민단체, 농기업, 소비자, 환경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하여 지역별 분야별 토론회 및 공청회, 서면 또는 구두의 의견수렴 과정과 여러 

차례의 청문회 등을 통해 제정된다. 형식상으로는 농무부가 주관하는 지역 및 분야별 순회 

공청회를 바탕으로 작성한 농업법안의 의회 제출 → 의회 상하원의 정부안 심의 및 개별 

농업법안 제출 → 상하원 단일안 확정 입법 → 대통령 재가와 서명이라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

다. 확정된 법안은 농무부가 집행을 한다.

 2) 미국 농업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농업조정법(Agirultural Adjustment Act)은 1933년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
로 도입되었으나 1936년 대법원은 의회가 농가의 생산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가공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
고 판결함에 따라 대체 입법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38년 새로운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이 도입되었음. 농업조정법의 핵심은 농산물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지지이며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
고 있음(이정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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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농무부는 농업법을 근간으로 산하기관이나 주정부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나 

농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수단을 실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연방정부의 법률이나 규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많은 주에서는 주 법률에 의거하여 

농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주 정부가 농민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는 융자, 긴급

지원 등 다양하다. 농민들이 융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담보권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주 정부는 곡물, 비료, 종자 등에 

대해 검사, 등급 판정, 판매, 저장을 감독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다.

  시·읍 등 지자체도 농업 생산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자제는 행정구역 내 습지에서 행해지는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행사한다. 

만일 주 정부의 법률과 지자체의 규정이 충돌하게 되면 주정부의 법률이 우선한다.

  실제 농업정책을 실행할 때 연방정부는 농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한다.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공무원의 83%가 주 및 지방의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12%가 수도인 

워싱턴에 그리고 5%는 해외에서 근무한다.

  통상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때는 예산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특정보조(grants-in aid)와 주정부의 예산 집행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일정액의 재정을 주정부에 지원하고 주정부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block 

grants) 형태로 나뉜다. Gunderson et al.(2004)은 농무부 예산의 1/3 정도는 포괄보조

(block-grants)에 의해 주정부에 지원됨으로써 주정부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주의 

실정에 맞도록 연방정부의 농업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품 및 자연

자원 프로그램은 주에 따라 생산되는 품목에 차이가 있고 주별로 농산물 생산비나 소득분포, 

농외취업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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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무부의 조직과 예산

2.1. 농무부의 조직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31대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소니퍼듀(Sonny 

Perdue) 장관은 무역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농무부 조직을 개편하였다. 조직 개편

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역담당 차관을 신설한 것이며 기존의 농업 및 외국농업 지원담당 

차관(FFAS)을 없애는 대신 농업생산 및 보전담당 차관(FPC)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의 농촌

개발 담당 차관직(RD)을 없애는 대신 농무부 장관 직속 보좌관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미국 농업에서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으며 농산물 

생산체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농무장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의 미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

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조직 개편 이전 미국 농무부의 고위급 간부는 장관(Secretary)-부장관(Deputy 

Secretary)-7명의 차관(Under Secretary)-3명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및 차관보급인 

8명의 실장으로 이뤄졌었다<그림 1>. 

<그림 1> 미국 농무부 조직도(2017년 조직개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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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무부 조직 개편 이후의 새로운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차관급 중에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네 곳이다. 먼저 기존의 농업 및 외국농업 지원 담당 차관

(FFAS)의 역할이 둘로 나눠지면서 무역 및 외국농업 담당 차관(TFAA)과 농업생산 및 보전 

담당 차관(FPC)이 신설되었다. TFAA는 산하에 국제농업국 하나만을 관장하면서 농산물 

및 식품 수출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FPC는 산하에 농업지원청 및 위기관리청, 자연자원보전

국을 관할하도록 기능이 조정되었다. 자연자원 및 자연환경 담당 차관(NRE)이 관할하던 자연자

원보전국은 새로운 조직에서 FRC 산하로 재편성되었다. 새로운 조직체계에서 NRE는 이제 

산림국 하나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기존의 농촌개발 담당 차관(RD)은 7명의 차관은 (1) 자연

자원 및 환경 차관(Under Secretar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2) 농업 

및 해외농업 차관(Under Secretary for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3) 농촌개

발 차관(Under Secretary for Rural Development) (4) 식품·영양·소비자지원 차관(Under 

Secretary for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5) 식품안전 차관(Under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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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농무부 조직도(2017년 조직개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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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7) 유통 및 규제 차관(Under Secretary for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등이다.

  11명의 차관보 및 실장은 (1) 수석경제관(Chief Economist) (2) 법무관(Director of 

National Appeals Division) (3) 홍보관(Director of Communications) (4) 감사관(Inspector 

General) (5) 총괄고문(General Council) (6) 수석재무관(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7) 예산 및 프로그램분석관(Office of Budget and Program Analysis) (8) 의정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ongressional Relations) (9) 행정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10) 민권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1) 수석정보관(Chief Information Officer) 등이다.

  농무부는 농업 및 해외농업지원, 농촌개발 등 크게 8개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명의 차관을 두고 18개의 국(Service) 또는 청(Agency), 17개의 실(Office)을 두고 

있다. 18개의 국 및 청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분야별 임무 및 담당부서

분야 주요 임무 담당부서 

농업 생산 및 보전 주요 1차 농산품, 신용, 자연자원 보전, 재해 및 긴급사태 지원 FSA, RMA, NRCS

무역 및 외국농업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외국농업 FAS

식품, 영양, 소비자 지원 기아로부터의 해방, 보건 개선, 영양 교육 제공 CNPP, FNS

식품안전관리 육류, 가금류, 계란류 제품의 안전한 공급과 적정한 라벨 및 포장의 장려 FSIS

유통, 검역 및 검사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촉진과 동식물 보건 강화  APHIS, AMS, GIPSA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 산림자원 관리 FS

연구, 교육 및 경제 농업경쟁력 증진  ARS, NIFA, ERS, NASS

농촌개발 농촌지역의 경제 및 개발 증진  RUS, RHS, RBCS

자료: USDA. Report to Congress(May 11, 2017.).

2.2. 농무부의 예산

  2018 회계연도 농무부의 예산은 여성, 신생아, 어린이를 위한 영양지원 특별프로그램

(WIC), 농촌개발, 식품안전. 산림서비스, 연구 및 보전활동 등에 총 1,355억 달러가 책정되었

다<표 2>. 이중에서 농무부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은 1,368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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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회계연도 미국 농무부 분야별 예산 및 인력
단위: 백만 달러, 명, %

사업분야 인력(명) 예산(백만 달러) 소속기관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5,213(5.7) 19,013(14.0) FSA, FAS, RMA, RAS

농촌개발 3,900(4.3) 2,225(1.6) RUS, RHS, RBCS

식량, 영양, 소비자 지원 1,557(1.7) 99,779(73.6) FNCS

식품안전관리 9,224(10.2) 1,251(0.9) FSIS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 40,567(44.8) 9,151(6.8) NRCS, FS

유통, 검역 및 검사 11,126(12.3) 2,352(1.8) APHIS, AMS, GIPSA

연구, 교육 및 경제 7,630(8.4) 2,709(2.0) ARS, NIFA, ERS, NASS

농무부 활동 4,615(5.1) 398(0.3) 본부 각 부서

소계(연방정부)

  비연방정부
합계(농무부)

83,831(92.5)

6,796(7.5)

90,627(100.0)

136,877(101.0)

-1,322(-1.0)*

135,555(100.0)

주: 1) 괄호 안은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인력은 직원 1명이 1년 동안 일한 것(staff year)을 1명으로 표시함.
3) *는 수입과 융자금 상환액임.

자료: USDA. FY 2018 Budget Summary.

  농무부가 지출하는 예산의 83%인 1,160억 달러는 법률에 명시된 지원사업(mandatory 

programs)에 지출되는 강제성 예산이고 나머지 240억 달러는 농업부가 임의로 정한 사업

(discretionary programs)에 지출된다. 농무부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영양지원사업(73.6%)이며 이어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사업(14.0%),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사

업(6.8%), 연구 및 교육사업(2.0%), 유통, 검역 및 검사사업(1.8%), 농촌개발사업(1.6%), 식품

안전관리사업(0.9%) 등이다.

  농무부는 총 9만 60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2.5%는 연방정부 소속이며 

나머지 7.5%는 비연방요원이다. 전체 인력 중 44.8%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 업무에 투입되

고 있다. 이 밖에 유통 및 검역·검사 업무에 12.3%, 식품안전관리에 10.2%, 연구 및 교육·경

제에 8.4%,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에 5.7%, 농무부 본부 활동에 5.1%, 농촌개발에 4.3%, 

식량·영양·소비자지원에 1.7%씩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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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3.1. FSA의 조직

  FSA는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 가격, 농가 소득안정, 환경보전, 재해지원, 국제 

식량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FSA는 농무부의 융자 및 신용보증 프로그램

을 집행하며 전국에 산재한 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보전, 주요 농산물, 재난 및 농업 마케팅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주요 농산물과 보전, 농민과 목축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과 관련한 

많은 농업프로그램은 모두 FAS가 관장한다. 

  농업지원청(FSA)은 ‘농업 및 해외농업지원 담당차관(Under Secretary for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이 관장하는 세 개의 기관 중의 하나이다. ‘농가 및 해외농업 

차관보’가 관장하는 세 개의 기관은 (1)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2) 해외농업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3) 위험관리청(Rick Management Agency) 등이다. 농업지원

청장은 ‘농업 및 해외농업 지원 담당 차관’이 관장하는 산하 조직의 국장급인 셈이다.

  2014년 9월 현재 FSA의 조직을 살펴보면 국장급인 청장(Administrator)과 1명의 청장보

(Associate Administrator), 5명의 부국장(Deputy Administrator)이 각기 다른 영영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그림 3>. 

  농업프로그램담당부국장은 가격지원과를 비롯하여 3개의 과를 관장하고 있다. 정책금융

담당부국장은 융자과 등 3개의 과를 관장한다. 현장실행담당부국장은 본부의 업무보다는 

주 및 군 단위에서 FSA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며 본부와 지역사무소 간 연락관 역할을 한다. 현장실행담당부국장은 주 책임자 

및 위원에 대한 감독을 비롯하여 주 및 군 단위 직원에 관한 일체의 인사업무, 예산 및 

정원, 카운티위원 선출, 주 및 카운티 단위의 업무 이행, 카운티사무소 통합, 주 사무소 

직원 배분 등 지역 사무소의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 

  FSA는 본부의 지원부서 이외 50개 주에 주사무소(State Office)를 두고 있으며 2,119개의 

군사무소(County Office)를 두고 있다<그림 3>. 군단위 사무소의 경우 작은 곳에는 1명, 

많게는 10명 정도의 직원을 둔다. 상품운영부국장은 상품운영과 등 2개의 과를 관장한다. 

관리부국장은 인력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이 밖에 미국령인 퍼시픽베이신(Pacific Basin),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버진아일랜드(Virgin Islands)에도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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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농무부 농업지원청의 조직

농업프로그램 담당부국장

     

정책금융담당부국장
현장실행담당부국장

 주사무소

 군사무소

농업지원청장

주: (https://www.fsa.usda.gov/about-fsa/structure-and-organization/index)를 기초로 필자 작성. 
검색일: 2018.4.12.

  FSA의 시발점은 미국이 대공황의 한 가운데에 있던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가하

는 실업률과 농업정책 실패로 촉발된 미국인들의 불만은 뉴딜정책을 약속한 프랭클린 루즈

벨트를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다.  

  FSA의 역사를 보면 1935년 농업안보청(Farm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출발한다. 

당시 FSA의 기본적인 임무는 보다 효율적으로(profitably)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사회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의 이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그 결과도 확실치 않은 것이었다. FSA에게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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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주어져 새로운 역할이 기존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농촌표준갱생융자프로그램(Standard Rural Rehabilitation Loan Program)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융자프로그램은 융자, 영농 및 농가 관리 기획,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지원청(Farmers Home Administration)이 시행하는 농촌융자 프로그램

의 전신에 해당한다. 

<그림 4> 농업지원청 주 사무소 분포도

자료: (https://www.fsa.usda.gov/state-offices/index) 검색일: 2018.4.12.

  다른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부채조정 및 토지보유권 개선 프로그램(Debt Adjustment and 

Tenure Improvement)이 있었다. FSA의 군 단위책임자는 지역 농민위원회에 소속된 자원봉

사 위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경매 집행을 막기 위하여 농민들과 채권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했

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함으로써 은행이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정도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성사시키자는 것이었다. 

  1946년 농가지원청법(Farmers Home Administration Act)을 통해 농가지원청은 농업신

용청(Farm Credit Administration)의 긴급농작물 및 사료융자 부서(Emergency Cro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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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Loan Division)와 통합되었다. 농업신용청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준 정부기관이다. 이 

법은 신설된 농가지원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중 한 예가 타 융자기관이 

빌려준 융자에 대한 보증업무이다. 이후 농촌지역 주택융자, 농촌지역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편,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 제정되어 농업조정청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AAA)이 설립되었다. AAA의 목적은 농민이 생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AAA위원회라고 

불리는 각 주 및 군 단위 농민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위원회는 농작물 생산량을 낮추기 

위해 농민에게 가격지원 융자를 제공하는 연방농업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감시했다. 이 AAA

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서 즉, 생산과와 가공·유통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들 두 과는 유제품, 쌀, 담배, 설탕, 밀, 목화, 옥수수, 돼지고기를 포함한 주요농산물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다.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평화 시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도록 농업생산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야 했다. 왜냐하면 특정 상품의 

과다 생산은 농민의 소득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가들의 

농산물 수요 증가는 과잉 생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과도한 생산은 농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다.   

  1953년 농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농산물안정국(Commodity Stabilization Service)이 설립

되었다. 전후 잉여 생산과 농민 소득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적

인 과제였다. 토지은행(Soil Bank)과 같은 보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최장 10년까지 농지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군, 주 위원회는 처음으로 농업안정 및 보전위원

회(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committees)로 공식 인정되었다. 

  농산물안정국은 1961년 농업안정 및 보전국(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 ASCS)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바뀐 명칭은 본 기관이 담당하는 

안정화 및 자원 보전의 임무를 반영한다.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된 현장 활동이 각 주 및 

카운티 현장 사무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1994년, 농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통합농업지원청(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이 

설립되었다. 이는 1995년 11월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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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새롭게 명명된 FSA는 농업안정 및 보전국(ASCS)과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와 농

가지원청(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농가 융자부분을 아우르게 되었다. 1996년 5월 

FCIC는 위기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이 신설되면서 분리되었다. 

3.2. FSA의 기능과 역할

  FSA는 농장융자, 재난지원, 농산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CCC를 

통해 집행되는 농무부의 보전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FSA는 농무부의 보전프

로그램 일부, 대부분의 품목 프로그램, 수출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대한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FSA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농업프로그램의 집행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FSA

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FSA는 CCC가 운용하는 주요 품목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의 관리를 통해 농민

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위해 많은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FSA나 자연자원보전청(NRCS)이 관리하는 품목 프로그램, 보전프로그램, 수출프

로그램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가 공급하는데 상품신용공사는 재무부로부터 소요 재원을 차입한 후 추후 의회가 

결정한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된다. 품목 프로그램은 농가안전망을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국내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농민들에게 위험관리 및 재정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주요 품목 프로그램으로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s), 면화경

제조정지원지불(Cotton 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Payments), 비보험작물재난

지원(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재난지원프로그램(Disaster 

Assistance Program), 바이오연료생산지원(Bio-based Fuel Production) 등이 있다. 

2014년 농업법에서는 직접지불이 빠지는 대신 가격손실보전(Price Loss Coverage, 

PLC), 농업위험보전(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Ÿ FSA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발적인 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s)을 시행하고 있다. 보전프로그램의 대부분은 CCC에 의해 운용되지만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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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가 직접 시행한다. 보전 관련 이슈로는 식수보호(Drinking water protection), 토양

유실방지(Reducing soil erosion), 야생동물서식지보존(Wildlife habitat preservation), 

산림 및 습지 보존·회복(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forests and wetlands), 자연재

해농민지원(Aiding farmers whose farms are damaged by natural disasters) 등 다양하

다.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대표적인 토양보존 프

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보전유보증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 긴급보전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긴급산

림복구프로그램(Emergency Forest Restoration Program, EFRP), 경작가능습지프로그

램(Farmable Wetland Program, FWP), 초지보전프로그램(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원천수보호프로그램(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SWPP) 등이 있다.

Ÿ FSA는 가뭄, 홍수, 화재, 동해, 토네이도, 병해충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프로그램(Disaster Assistance Programs)을 시행한다. 2014년 농업법

에서는 2008년 농업법에서 시행되던 가축조사료프로그램(Livestock Forage Program, 

LFP), 가축배상프로그램(Livestock Indemnity Program, LIP), 축산·양봉·양어 긴급지원

(Emergency Assistance for Livestock, Honeybees, and Farm-Raised Fish, ELAP), 수목

지원프로그램(Tree Assistance Program, TAP)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운용하

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농업법에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농민들이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만 했던 작물보험이나 비보험재난지원프로그램(NAP) 관련 보험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재난 관련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융자프로그램(Emergency 

Loan Program), 재난상환유예프로그램(Disaster Set-Aside Program), 긴급보전프로그램

(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비보험재난지원프로그램(The Noninsured 

Disaster Assistance Program, NAP) 등을 운용하고 있다.

Ÿ FSA는 민간 및 상업 융자를 받지 못하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해 융자프로그램(Farm 

Loan Programs)을 운용한다. 융자프로그램에는 농장운영자금융자 및 소액융자(Farm 

Operating Loans & Microloans), 긴급농장융자(Emergency Farm Loans), 소수집단·초

보농민·여성농민·축산농민 융자(Minority and Women Farmers and Ranchers),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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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융자(Youth Loans), 농장주융자(Farm Ownership Loans), 농장보장융자(Guaranteed 

Farm Loans), 초보농민 및 축산농민 융자(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Loans) 

등이 있다.     

Ÿ FSA의 농산물 운용과(Commodity Operations Division)는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적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요농산물의 구매와 인도를 담당한다. 

Ÿ FSA는 학령 아동과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FSA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2017회계연도에는 총 17억 달러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8회계연도의 총지출예산은 1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표 3). FSA는 융자 및 지원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FSA의 주 및 군 단위 사무소는 FSA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다. 이들 사무소들은 농업프로

그램의 자격이 되는 농민들을 인증하고 농업보조금과 재해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미국 

대륙 전체에 2,119개의 FSA 카운티 사무소가 있다. FSA는 또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알래스

카, 하와이에도 주 사무소가 있으며 해외의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퍼시픽베이신, 버진아일

랜드에도 사무소가 있다. 이들 주 및 카운티 사무소, 해외사무소는 FSA 프로그램의 주요한 

배급처이다.  

  현재 8,000여 명의 카운티위원회 농민위원들이 전국 FSA 카운티 사무소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선출을 통해 임명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을 책임지는 지역 

당국자들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카운티 전체에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할당 및 수확, 상품 가격 지원 융자 및 보조, 보전 프로그램, 인센티브, 배상책임, 

주요농산물에 대한 재난보조 및 기타 농업재해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3)

 3) (http://www.fsa.usda.gov/FSA/webapp?area=about&subject=landing&topic=landing) 검색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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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회계연도 FSA 예산

단위: 백만 달러

프로그램 2016(집행) 2017(추정) 2018(예산)

선택 프로그램

  FSA 직원인건비 및 비용
    - 직접 지출
    - 프로그램계정 이전 지출
    - 소계
  농업융자보험기금계정
    - FSA 직원인건비 및 비용 이전 지출
    - 융자보조
    - 융자프로그램 비용
    - 소계
  주정부 중개 지원금
  원천수지원프로그램
  현재 진행중인 임의 프로그램 합계
  기타 재원
    - 시범조림사업
    - 조건불리지역 농민 및 축산농민 지원
    - 긴급보전프로그램
    - 긴급산림복구프로그램
    - 기타 재원 소계
  임의 프로그램 합계

1,200

310

1,510

(307)

69

8

77

3

7

1,597

1

2

108

6

117

1,713

1,198

309

1,507

(306)

69

8

77

3

6

1,594

1

2

103

0

106

1,700

1,130

298

1,428

(297)

69

8

77

3

0

1,509

0

0

0

0

0

1,509

강제 프로그램

  낙농상환유예프로그램
  강제 프로그램 합계

1

1

1

1

1

1

총계 1,714 1,700 1,509

주: 기타 재원은 일반회계를 통해 제공됨. 
자료: USDA. FY 2018 Budget Summary.

  FSA의 프로그램은 모든 주에 똑 같이 적용되지 않고 주의 사정에 따라 실행되는 세부 프로그

램이 다르다. 가령 워싱턴주의 경우 워싱턴FAS지원청은 25개의 농무부지원센터와 1개의 주 

소무소를 통해 보전프로그램, 재난지원프로그램, 가격지지프로그램, 농업융자프로그램 등 네 

가지 부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4) 

  캘리포니아주도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범주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중재프로그램(Agricultural Mediation Program), 신규농업인  자산구입 융자(Beginning 

Farmer Downpayment Loan),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등 20여 

 4) (http://www.fsa.usda.gov/FSA/stateoffapp?mystate=wa&area=home&subject=landing&topic=landing) 
검색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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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5)

  각 주는 FSA사무소와는 별도로 주정부의 농업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가령 텍사스주의 

경우 텍사스주 농업부(Texa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두어 농업보조 및 지원,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식품 및 영양, 교육 및 훈련 등 각종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무역 및 상업개발국(The Trade and Business Development Division)의 한 조직인 지원사무

소(Grants Office)는 주 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Grants), 융자, 협동조합, 대학 및 각 급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6) 농촌사무소(Office of Rural Affairs)는 연방

정부의 자금과 주정부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농촌의 경제적 활력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유통 

및 국제무역사무소(Marketing and International Trade)는 주, 전국, 국제 차원에서 텍사스

의 농업, 상업,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3. FSA의 프로그램 

  FSA의 프로그램 중 일부는 FSA가 직접 담당하지만 많은 부분은 상품신용공사를 통해 

실행된다.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CCC는 농산물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질서 있게 분배되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CCC는 1933년 자본금 300만 달러로 출범하였다. CCC는 처음 

운영자금을 댄 재건조달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와 제휴하여 운영되었으

나 1939년 미국 농무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48년 CCC는 상품신용공사조례(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의 의해 농무부 산하의 연방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나 기관의 고위관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5) (http://www.fsa.usda.gov/FSA/stateoffapp?mystate=ca&area=home&subject=landing&topic=landing) 
검색일:2018.03.31.

 6) (http://texasagriculture.gov/GrantsServices.aspx) 검색일: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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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통령의 임명 효율화 및 간소화 법률(Presidential Appointmment Efficiency and 

Streamlining Act of 2011)’이 2012년 8월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CC도 이 법률을 적용받

게 되었다.

  상품신용공사 조례에 의하면 CCC는 융자, 구입, 지불 및 다른 활동을 통해 농산물 생산자

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품신용공사 조례는 CCC가 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정부기

관에 판매하거나 국내, 외국 또는 국제구호기관에 식품을 무상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직권상 이사회 의장을 겸무하는 농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의장인 농부부 장관은 상원의 동의와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CCC의 다른 모든 이사회 임원은 농무부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장관이 

임명한다. CCC는 운영에 참여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CCC의 가격지지, 보관, 

유보프로그램, 국내 취득 및 처리활동은 실제 FSA의 직원 및 시설을 통해 수행된다. CCC가 

수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상품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보전 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s) 및 수출 프로그램(Export Programs)이다<표 4>. 

① 상품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FSA의 핵심 기능의 하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상품 프로그

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2014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직접지불제도는 2014년 

농업법에서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게 되었다. 품목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상품신용공사

의 2018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위험보상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및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이며 이어 보전유보사업

Conservation Programs), 재해지원사업(Disaster)이다. 이 밖에도 상품 프로그램에는 수출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해외시장개발 프로그램(Foreing Market 

Development Program),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 낙농소득보호 프로그램(Dairy Margin Protection Program), 융자부족불 지불사

업(Loan Deficiency Pay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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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프로그램은 농가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상품 프로그램은 

농산물 생산자나 목축업자로 하여금 국내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영농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017 및 2018회계연도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14년 농업법에 도입된 농업위험 보상 및 가격손실 보상사업이 2016회계

연도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4>  상품신용공사의 2018회계연도 프로그램 예산
단위: 백만 달러

프로그램 2016(집행) 2017(추정) 2018(예산)

품목 프로그램

  직접지불(DP)

  수입보전직접지불(ACRE)

  융자손실 지불제도(LDP)

  농업위험보상제도(ARC)

        및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낙농 수익보호
  기타 상품프로그램
  재해지원제도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
  바이오연료생산지원제도
  바이오매스작물 지원제도(BCAP)

  기타1)

  소계

11

1

213

5,312

11

689

529

137

0

10

580

7,494

0

0

229

8,042

100

215

413

154

0

3

395

9,551

0

0

97

9,767

117

555

494

164

0

3

633

11,831

보전 프로그램

  보전유보제도
  긴급산림보전유보제도
  유보프로그램
  소계

1,821

5

1,826

2,045

6

2,051

2,148

2

2,150

수출 프로그램

  품질표본프로그램 
  시장접근프로그램(MAP)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
  특별상품에 대한 기술지원프로그램
  소계

1

200

34

8

243

3

192

33

9

237

3

199

34

9

245

합계
기타 활동
법률 제안2)

총계

9,563

99

0

9,662

11,839

84

0

11,923

14,226

52

-211

14,067

주:1) 2017년과 2018년 예산에는 농업유통국(AMS)에서 관리해오던 전국유기농인증 비용 분담액과 농업경영지원  분담
액이 포함되어 있음. 

2) 기타에는 위의 프로그램 변화를 위한 제안이 포함된 예산임.
자료: USDA. FY 2015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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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323억 달러까지 지출되었던 CCC 프로그램 순지출액은 그 동안 농산물 가격

이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9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19억 달러, 

2018년에는 141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CCC의 프로그램 중 품목 프로그램은 2016년 

7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96억 달러, 2018년에는 11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CCC의 

전체 프로그램 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농업법은 가격이나 작황에 상관없이 지급되던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

불제(ACRE) 등 고정직접지불제가 폐지되고 그 대신 농산물 가격 보장과 수입 보장을 위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었다. 없어진 고정직불제 

대신 더 강력한 새로운 제도인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농업위험보상제도(ARC)가 도입된 

것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특정 품목의 전국 평균시장가격이 참조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가격보전직접지불(CCP)을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에 해당하는 2014년 농업법의 참조가격은 이전보다 

최대 121%나 높기 때문에 보전 한도는 더욱 확대된 셈이다. PLC와 ARC는 모두 생산량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 면적을 기초로 보상하기 때문에 작목 및 필지 선택에 대한 농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농민은 보전 

및 습지 요구에 따라야 한다.  

  농업위험보상제도(ARC)는 농가의 수입이 보장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동되는데 과거

의 수입보전직불(ACRE)과는 달리 2014년 농업법에서는 지역단위(County level) 또는 농장

단위(Farm level)의 기준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는 자신의 농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농업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농가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험제도

를 도입한 것이다. 새로운 농업법은 보험제도를 통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기존의 보험제도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하는 추가보상보험이 

도입되었다. 기본의 보험은 대부분 일정기준(65~75%)을 넘어서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는데 비해 새로운 보험제도는 기본 보험이 보상하지 않았던 경미한 손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한다. 따라는 농가의 손실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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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회계연도 상품신용공사의 상품프로그램 지출액을 상품별로 비교하면 전체 사업비

의 60%정도가 사료곡물에 지출되어 이어서 밀, 쌀, 땅콩, 면화, 설탕, 유지종자 순이다. 

상품신용공사의 상품프로그램은 연도에 따라 지출액의 변동이 크다. 2017년의 경우 대두 

및 대두제품에 지출된 예산이 11억 달러로 전체 예산 86억 달러의 13%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출 예산이 5,1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밀의 

경우 2017년 지출액이 1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73%나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이어 2018

년에는 지출 예산이 25억 달러로 89%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및 설탕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연속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② 보전 프로그램

  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s)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전프로그램의 대포

적인 사업인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참여를 원하는 농

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식수보호, 토양유실 경감,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산림 

및 습지 보전 및 복구, 자연재해 피해 농민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보전유보프로그램은 

침식되기 쉬운 농지 등 환경적으로 예민한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식물을 심을 경우 정부가 매년 일정액의 임대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야생동물 서식지 경계지역, 습지 경계지역, 강기슭 경계지역, 

습지 회복지역, 초지 수로, 야생동물을 위한 얕은 수변지역, 내염 식생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농민은 10~15년 동안 등록할 수 있다. FSA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어류 및 야생동물협회

(AFWA), 보전지역전국협회(NACD), 전국산주협회(NASF), 전국농촌물협회(NRWA), 전국야

생칠면조연합회(NWTF) 등이 있다. 

  보전유보증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은 보전유

보프로그램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부족, 비정부단체가 우선적

으로 보전할 필요성다고 판단하면 이를 사업대상으로 한다. 만일 농경지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매년 임대료를 지급받는다.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계약기

간은 10~15년이다. 많은 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는 

연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보호하고 침식작용을 감소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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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회복시키고 지하수 및 표층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보존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긴급보전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은 자연 재해나 극심한 가뭄

에 의해 손상된 농지를 복구하거나 심각한 가뭄 기간 동안 긴급 물 보전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농민과 목장주에게 긴급 자금 및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코자 하는 

농민이 군 단위 FSA위원회에 신청하면 신청된 농지가 추가로 훼손되거나 토지의 생산 능력

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원래의 농업생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ECP 자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만일 신청한 농지에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무부의 자연자

원보전국(NRCS)의 지원에 의해 문제점을 제거한다. 만일 신청한 농지가 자연재해 이전 이미 

문제점이 존재한 상황이라면 자격 대상이 될 수 없다. ECP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면 

일단 비용의 75%를 지원받게 되며 최종 비용은 위원회의 검토에 의해 결정된다. 특별한 

경우 비용의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 5만 달러까지는 군단위 FSA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5만 달러 초과부터 10만 달러 미만까지는 주의 FSA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만일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의 FSA사무소가 결정한다.

③ 농업융자 프로그램

  FSA는 은행, 농업금융기관, 기타 융자지관에서 상업적 융자를 얻기 어려운 가족농이나 

목장주를 위해 직접 융자를 제공한다. FSA가 제공하는 융자금은 농지구입, 가축 및 사료 

구입, 농기구, 종자, 기타 농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융자금을 이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농장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SA는 담보가 충분치 않아 일반적인 융자 자격이 없는 신규 진입 농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한다. 기존 농민이라 할지라도 자연재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영세 

농민에게도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FSA의 융자 프로그램은 신규 농업인 및 사회적 약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융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표 5>.

  FSA가 제공하는 융자에는 보증융자(Guaranteed Loans)과 직접융자(Direct Loans)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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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다. 보증융자는 통상의 농업대출자에게 대출 원금의 95%까지 보장하게 되는데 

FSA의 보증융자를 받은 대출자는 융자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줄 의무가 있다. 

보증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FSA는 보증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보증융자에 관심이 있는 농민은 대출자에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융자는 농장주에 대한 융자와 농업운영자금 융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FSA는 

직접융자를 받은 농민에게 융자 상담과 성공적인 영농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FSA

의 직접융자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융자를 받기 어려

운 경우도 있다. 직접융자를 신청하는 농민은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야 한다.

④ 재난지원 프로그램

  농업지원청은 가뭄과 홍수, 화재, 한파, 돌풍, 병해충 및 기타 자연재해의 손실을 입은 

농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축산 및 수목 

관련 다음 네 가지 프로그램은 2008년 농업법에서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이어져 

왔으나 2014년 농업법에서는 지원조건이 약간 개선되었다.   

Ÿ 축산, 양봉, 양어 긴급지원 (ELAP)

Ÿ 가축 조사료 프로그램 (LFP) 

Ÿ 가축 배상책임 프로그램 (LIP) 

Ÿ 수목 지원 프로그램 (TAP)

  작물, 수목, 가축, 농장, 농가자산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Ÿ 긴급융자프로그램(ELP)

Ÿ 재난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 밖에 FSA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의 재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긴급보

전프로그램(ECP), 재난으로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보험재난지원

프로그램(NAP)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농업법에서는 과수, 채소, 기타 특용작물 생산자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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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방농작물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작물에 대해서도 비보험작물 재난지원프

로그램을 통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채소. 과수, 버섯, 화훼, 장식용 식물, 양어, 잔디, 

인삼, 양봉, 바이오연료 작물 등 작용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최대 융자액 이자율 및 조건 융자자금 용도

농장주 
직접융자(FO)

$300,000
Ÿ 이자율: FSA 조달비용
Ÿ 상환기간: 최장 40년

Ÿ 농장구입
Ÿ 건물 축조 및 자본재 개선
Ÿ 토양 및 물 보전

농장주 
직접융자(FO) 

참여
$300,000

Ÿ FO이자율－2.0%

Ÿ 최저이자율: 2.5%

Ÿ 상환기간: 최장 40년

Ÿ 농장구입
Ÿ 건물 축조 및 자본재 개선
Ÿ 토양 및 물 보전

농장주 
자산구입 
직접융자

다음 중 최소액
Ÿ 구입가격의 45%
Ÿ 평가가치의 45%

Ÿ $300,000

Ÿ FO이자율－4.0%

Ÿ 최저이자율: 1.5%
Ÿ 상환기간: 최장 20년
Ÿ 일시지급: 최소 5%

Ÿ 초보 농민 또는 사회적 약자 농민의 
농장구입

운영자금 
직접융자(OL)

$300,000
Ÿ 이자율: FSA 조달비용
Ÿ 상환기간: 1~7년

Ÿ 가축, 기자재, 사료, 종자, 농약, 농
자재 구입

Ÿ 부채 상환(일정 한도 내)

Ÿ 토양 및 물 보전

운영자금 
소액융자
(ML)

$50,000
Ÿ 이자율: FSA 조달비용
Ÿ 상환기간: 1~7년

Ÿ 가축, 기자재, 사료, 종자, 농약, 농
자재 구입

Ÿ 부채 상환(일정 한도 내)

Ÿ 토양 및 물 보전

긴급직접융자
손실액의 100%

최대 $500,000

Ÿ 이자율: OL+1%

Ÿ 상환기간: 1~7년
Ÿ 상환기간: 최장 40년

Ÿ 기초 자본재 교체
Ÿ 재해연도의 농업생산비
Ÿ 가족 기초생활비
Ÿ 부채 상환(일정 한도 내)

운영자금 
보증융자

$1,392,000

(매년 인플레 조정)

Ÿ 이자율: 융자 이자율
Ÿ 상환기간: 1~7년
Ÿ 보증수수료: 1.5%

Ÿ OL과 동일

농장주 
보증융자

$1,392,000

(매년 인플레 조정)

Ÿ 이자율: 융자 이자율
Ÿ 상환기간: 최장 40년
Ÿ 보증수수료: 1.5%

Ÿ FO와 동일하나 부채 상환도 가능

보전 
보증융자(CL)

$1,392,000

(매년 인플레 조정)

Ÿ 이자율: 융자 이자율
Ÿ 상환기간: 최장 30년
Ÿ 보증수수료: 1.5%

Ÿ NRCS가 승인한 보전조치
Ÿ 보전조치를 위한 부채 상환

농지구입 
보증융자(LC)

구입가격
최대 $500,000

Ÿ 이자율: FO+3%

Ÿ 상환기간: 최단 20년
Ÿ 일시지금: 최소 5%

Ÿ 초보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 농민과 
토지 판매 계약시 

Ÿ 부동산 판매자에게 보증

<표 5>  FSA의 융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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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4.1. AMS의 조직

  농업유통국은 ‘유통 및 규제 차관실’(Under Secretary for 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산하의 세 개 기관 중 하나이다. 유통 및 규제 담당 차관이 관장하는 세 개 

기관은 (1) 농업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2)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3) 곡물 검사 및 관리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등이다. AMS의 장은 유통 및 규제 담당 차관이 관장하는 산하 

조직의 국장급인 셈이다. AMS의 조직을 살펴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1명의 국장

(Administrator)과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공공업무, 법제 및 규제 

검토, 시민 권리를 담당하는 세 명의 담당관을 두고 있다<그림 4>. 

<그림 4>농업유통국 조직도

 국장
　

　 　 　 　 　 　 　 　 　 　 　 　 　 　 　 　

국장보 총무관 비서실장 　
시민권리
담당관

법률 및 규제
검토당당관

대민업무
담당관

　

　 　 　 　 　 　 　 　 　 　 　 　 　 　 　 　 　

면화·담배
사업

과일·채소
사업

낙농사업
농산물구매

사업
전국유기농

사업
정보기술지원

수송·유통
사업

축산·가금
종자사업

승인·분석
사업

과학·기술
사업

자료: (https://www.ams.usda.gov/sites/default/files/media/New%20Employee%20Handbook%2005-12-2016.pdf ) 
검색일: 2018.4.12.

4.2. AMS의 기능과 역할

  농업유통국(AMS)은 경쟁력 있으며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생산된 농산물이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되 위생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업유통국의 업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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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산물 규격, 품질, 등급 설정 및 관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

준규격(ISO) 등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Ÿ 유통 원활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 유통량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사업

Ÿ 학교급식 등 국가식품지원 사업용 식품 구매를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

Ÿ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신선 및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사업

Ÿ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광고사업

Ÿ 유통협약 및 명령(Marketing Agreement and Order)

Ÿ 공정거래를 위한 부패성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연방종

자법(Federal Seed Act), 식물품종호보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 등 관리

Ÿ 유기농산물 표시제 등 유기농산물 보증 업무

Ÿ 유통기술, 시장개척 등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 유통진흥사업

Ÿ 효율적인 농산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자금지원

  농업유통국은 위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7회계연도에 11억 9,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은 전년에 비해 1,200만 달러 정도 감소한 

10억 7,400만 달러이다.

  농업유통국의 업무는 크게 선택사업과 강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선택사업(Discretionary 

Programs)은 농업유통국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에 선택사업으

로 집행할 예산은 7,800만 달러로 농업유통국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한다<표 6>.

  강제사업(Mandatory Program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업으로 농업유통국이 반드시 

실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중 농업유통국이 집행할 예산의 

92.7%가 강제사업에 할당되어 있다. 강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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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8회계연도 AMS 예산
단위: 백만 달러

프로그램 2016(집행) 2017(추정) 2018(예산)

선택 프로그램

  유통사업
    - 시장뉴스
    - 계란 감시 및 표준화
    - 전국 생명공학 식품명세 표준
    - 운송 및 시장 개발 
    - 유통사업 소계
  국가 및 소유주에 대한 지불
  선택 프로그램 합계

35
7

31
0

8
81

1
82

35
7

31
0 a/

8
81

1
82

33
7

29
1

7
77

1
78

강제 프로그램

  시장, 소득, 공급 강화를 위한 기금(32조)

    - 상품프로그램 비용
    - 관세법 32조 행정기금
      ·유통명령 및 협정
      ·상품 구매서비스
      ·관세법 32조 행정기금 소계
    - 관세법 32조 전체 기금
  이용자 수수료
    - 부패농산물법
    - 상품등급서비스
    - 이용자 수수료 소계
  신용기금
    - 양모 연구, 개발, 홍보
  농업법(Farm Bill)
    - 특별작물 지원금1)

    - 농민시장 및 지역음식 홍보그로그램
    - 전국 유기농인증 비용 지원
    - 유기농업 경영지원2)

    - 농업법 관련사업 소계
  강제 프로그램 합계

752

19
34

53
805

11

164
175

2

68

28
11

(1)
107

1,089

788

20
34

54
842

11

158
169

2

67

28
0

(0)
95

1,108

786

20
36

56
842

11

161
172

2

85

30
0

(0)
115

1,131

현행 법률에 의한 AMS 프로그램
제안된 법률에 의한 사업비 조정3)

AMS 프로그램 사업비 합계

1,171
0

1,171

1,190
0

1,190

1,209
-135

1,074

주: 1) 2017년의 경우 특별작물지원금에서 유통사업에 100만 달러를 전입하도록 승인됨.
2) 2017년의 경우 전국 유기농인증 비용 지원 및 유기농업 경영지원금 예산이 AMS에서 FSA로 이전됨.
3) 위에 열거된 프로그램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예산이 하향 조정됨. 

자료: USDA. FY 2018 Budget Summary.

5. 결론 및 시사점

  미국 농무부는 2014년 농업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적 기회의 확대, 농촌사회의 번영, 농산물 생산의 지속성 유지, 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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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나은 영양 공급과 범지구적 식량 공급, 자연자원의 보전과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미국의 농촌사회가 자립하고, 인구가 유입되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도

록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국유산림과 사유 농지를 보전·회복

시키며 기후변화에 좀 더 탄력 있게 대처하도록 보장한다. 세 번째 전략 목표는 식량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과 생물기술의 수출을 촉진한다. 네 번째 전략 목표는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는 

높은 성과와 효율성, 적응성을 가진 21세기형 농무부를 창조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농무부의 농업지원청과 농업유통국은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 농업지원청은 연방뿐만 아니라 주와 군 단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전국 

조직을 통해 농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미국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

원청은 농업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상품신용공사(CCC)를 통해 확보한 별도의 예산까지 

집행한다. 2015회계연도에 농업지원청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총 155억 달러에 이른다. 농업지원청의 인력은 총 4,400여 명으로 농무부 전체 인력

의 5%를 차지한다. 

  농업유통국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는 농업지원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농업은 단순히 식품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

도록 하는 역할과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면서 모든 세계인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명도 띄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에 비해 

농업부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농업정책의 구상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매 5년마다 

마련되는 농업법을 통해 새로운 농정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다. 비록 농업법이 일반적인 법률과는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강력한 지원 및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점 도출 과정을 통해 정부와 의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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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형성되고 농업부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회는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미국의 농업정책을 들여다보면 실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정책 수단들 사이에 연계성이 강하며 하나하나의 정책 수단이 정치하고 치밀하

게 구성되어 있다. 정책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탄력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농업부 혼자의 

힘으로 이처럼 다양한 정책수단을 집행하지 않고 주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조

직까지도 참여시킨다. 특히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업지원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격

차를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도 

요구된다. 농촌사회의 해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

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도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

는 다면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우리 농업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농업부문 전략적 목표의 하나로 21세기형 농업부 창조를 

지향하듯이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역할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조직을 슬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의 조직을 최대한 조직화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농업부문 지방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이 원하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열하는 것을 핵심사항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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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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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주요국의 농기계 시장

김 경 욱 * 7)

1. 동남아 일반 농업현황 

  동남아시아는 아세안1)(ASEAN) 10개국, 즉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으로, 

2016년 현재 총토지면적은 약 432만 5,629 km이고, 인구는 약 6억 3,449만 명, 인구밀도는 

약 141명/km에 이르고 있다. 인구는 2007년 이후 매년 1.1-1.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

년도의 인구증가율은 1.2%이었다.2)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토지면적의 규모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42%, 미얀마가 15%, 태국이 12%, 말레이시아가 8%,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7%, 라오스가 

5%, 캄보디아가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인도네시아가 41%, 필리핀이 16%, 베트남이 

15%, 태국이 11%, 미얀마가 8%, 말레이시아가 5%, 캄보디아가 2%를 차지하고 있다. 즉 

토지면적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이고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가장 작은 나라

는 캄보디아이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싱가포르가 5만 2,963달러, 브루나이가 2만 

6,493달러, 말레이시아가 9,464달러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5,000달러 이하이다.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각각 1,266달러, 1,297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ukim@snu.ac.kr).

 1)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1967년 8월에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이 설립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5개국이 가입하여 총 10개국이 됨. 중앙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음. 
(http://asean.org/asean/about-asean/)검색일: 2018.02.10.

 2) ASE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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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국가이다. GDP중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미얀마가 

27.5%로서 가장 크고, 캄보디아가 21.7%, 라오스가 17.6%, 베트남이 17.3%, 인도네시아가 

12.8% 순이다. 총 토지면적 중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4>에서와 같이 태국이 

43.3%, 필리핀이 41.7%, 베트남이 35.1%, 인도네시아가 31.5%, 캄보디아가 30.9%로서 비교

적 크고, 말레이시아가 23.9%, 미얀마가 19.4%, 라오스가 10.3%로서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농업인구는 대부분 총인구의 50% 이상으로서 캄보디아가 80.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얀마가 67.5%, 베트남이 66.9%, 라오스가 65%, 필리핀이 53.8%, 태국이 

<그림 1> 동남아시아 국가의 토지면적과 인구

 자료: ASEAN(2017).

                 <그림 2> 일인당 국민총생산 (2016)                 <그림 3> GDP중 농업의 비중(2016)

자료: ASE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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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인도네시아가 45.9% 순이다. 즉 동남아 지역은 아직까지 많은 인구가 좁은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은 크지 않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

다. 많은 인구가 소득이 낮은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구

가 총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는 전형적인 영세한 

농업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사탕수수, 대두, 카사바로서 각 

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은 <그림 4>에서와 같이 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옥수

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사탕수수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카사바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대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다. 각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4> 농경지 및 농업인구 비중(2016)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추이  

자료: ASEA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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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의 농업기계화 수준 

  동남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축력과 인력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경운, 방제, 

탈곡 작업은 비교적 일찍부터 기계화가 추진되었다.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3)는 1970-80년대에 동남아의 현지 여건에 적합한 동력경운기, 

탈곡기, 건조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에는 

농촌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임이 낮아 기계화 추진이 어려웠다. 또한 농기계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생산 등 기계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농기계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

업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농기계 제조업체인 구보다

(Kubota), 얀마(Yanmar) 등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여 현지 업체와 합작

생산을 추진하였으며, 오늘날 동남아의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는 대부분 이러한 합작생산을 

통하여 성장한 업체들이다. 

  최근 동남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해외자본 유치와 공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으로 

공업 부문 및 도시로 농업인구의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가당 경지면적 증가 등 농업기계화의 경제적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동남아의 농업기계화는 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벼농사의 농작업별 

기계화 수준은 <그림 5>에서와 같이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경운작업과 탈곡작업의 기계

화 수준이 가장 높아 70-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방제, 운반작업의 기계화 수준도 6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앙, 파종, 건조, 수확작업은 기계화 수준이 낮다. 

국가별로는 태국, 베트남의 기계화 수준이 가장 높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기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농기계 이용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소유-개인이용 형태와 임작업자를 

이용한 형태이다. 개인소유-개인이용 형태는 주로 대형 농장 또는 상업적 플란테이션의 

농기계 이용형태이고, 일반 농가의 대부분은 임작업자를 이용한 형태이다. 따라서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에서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대형 농기계를 

 3) (http://irri.org)검색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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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으며, 임작업자도 많은 작업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80-90마력대의 트랙터, 보통

형 콤바인 등 대형 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일반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동력경운기, 

중고 트랙터, 이동식탈곡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력경운기와 소형 트랙터는 농업용 

외 운반작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소유 비율은 농기계의 크기, 형식, 가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농가의 영농규모가 아직 소규모 영세농

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높지 않는 편이다. 태국의 경우 농가는 트랙터 

보급대수의 6.4%, 동력탈곡기 보급대수의 6%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임작업자를 

통하여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4)  

<그림 5>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  

 자료: MAFF Cambodia(2014), Belton et. al(2017), Soni(2016), Nguyen(2011), Suitarso(2014).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계화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태국의 경우 중부 평야지

대는 완전기계화가 이루어진 수준으로서 기계화 수준이 가장 높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부

의 홍강텔타와 남부의 메콩강텔타 지역의 기계화 수준이 가장 높고, 중부 고원지대의 기계화 

수준도 높은 편이다. 캄보디아에서도 호당 경지면적이 넓고, 고무나무, 사탕수수 등을 재배

하는 대형농장이 많은 북서지역의 기계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동남아 국가의 농업기계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Soni(2016).



48 ∙ 세계농업 2018. 4월호

각국 정부에서도 농업개발계획5)과 쌀수출계획6)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예로서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벼농사

의 68%를 기계화할 목표로 <표 1>에서와 같은 벼농사 기계화 5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표 1> 캄보디아의 벼농사 기계화 추진계획
단위: 기계화율 %

연도
작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운정지 88 89 90 93 95 97

파종  기계화 1 3 5 10 15 20

제초 10 11 13 15 17 20

시비 1 3 5 8 10 15

방제 100 100 100 100 100 100

수확 70 71 73 75 77 80

탈곡 98 98 98 98 98 98

건조 20 25 30 50 70 80

도정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54.22 55.56 57.11 61 64.67 67.78

자료: DAE, MAFF. Cambodia(2016). 

  베트남 정부는 2004년부터 벼농사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한 수확후 손실절감과 품질향상

을 위한 포괄적인 농업기계화정책과 기계화프로그램7)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의 목표는 

2020년까지 기계화율을 경운작업은 100%, 파종작업은 20%, 수확작업은 80%로 설정하였으며, 

농기계 생산을 위한 관련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생산기업의 지원계획도 수립하였다. 인도네시

아는 농업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업개발비전2025(Agricultural Development 

Vision 2025)’을 수립하고 이 개발계획 내에서 ‘농업기계화개발로드맵 2015-2025’을 작성하

였으며, ‘농업기계화개발로드맵 2015-2025(Roadmap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Development 2015-2025)’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지침으로 인도네시아의 농업기계화 기술

혁신과 농업의 수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기, 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하였다.8)  

 5) Sutiarso(2014). 

 6) Chan(2014). 

 7) Nguyen(2009).

 8) 김경욱(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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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 농기계의 동남아 수출 현황 

  동남아로 수출되는 국산 농기계의 총 수출액은 2017년 말 현재 약 6,275만 달러이며, 

이는 농기계 수출총액의 약 7% 수준이다. 지난 10여 연간 수출액의 추이는 <그림 5>에서와 

같이 2014년에 1억 2,000만 불로서 최고 수준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4년에 대동공업이 미얀마로 약 3,500여 대의 트랙터를 수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 농기계의 수출총액에서 동남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유사한 

경향으로 변하여 2014년도에는 14%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수출총액에서 국가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6>에서와 같이 미얀

마가 26%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이 21%, 베트남이 15%, 말레이시아가 12%, 인도네시

아가 11% 순이다. 그러나 2017년만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22%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21%, 말레이시아가 15%, 미얀마가 14%, 태국이 13%, 필리핀이 11% 

순이다. 즉 국산 농기계의 주요 동남아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라 할 수 있다.

  2017년도 기종별 수출현황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동남아 수출총액의 33%를 트랙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1,880만 달러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사료조제기가 22%, 

부품이 11%, 펌프가 9%, 건조기가 8%, 방제기가 3%, 기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트랙터

는 주로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트랙터의 동남아 수출총액에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그림 5> 농기계 동남아 수출액 변화 추이 

(a) 동남아 국가별 수출액의 추이 (2008-2017)     (b) 동남아 수출총액과 비중의 추이 (2008-2017)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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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태국이 13%, 말레이시아가 12%, 베트남이 4%, 필리핀이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동남아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a) 동남아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2008-2017)           (b) 동남아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 (2017)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2018). 

<그림 7> 동남아 수출 농기계 기종별 비중 

       (a) 동남아 수출 농기계 기종별 비중 (2017)  (b) 동남아 트랙터 수출액 국가별 비중 (2017)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2018). 

  가장 유망한 국산 농기계의 동남아 수출 기종은 트랙터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트랙터의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의 구보다(Siem-Kubota)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

고 있으며, 뉴홀랜드(New Holland), 존디어(John Deere), 인도의 마힌드라(Mahindra), 소나

리카(Sonalika), 중국의 YTO, Boton, Kinta, 벨라루스의 MTZ 트랙터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리의 롬보르기니(Lamborghini) 트랙터도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에서도 전투입식 콤바인을 개발하여 동남아 수출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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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일본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의 

하나이다. 건조저장시설의 수출 전망도 높은 편이나 이 또한 중국의 첸유(Chenyu), 대만의 

선큐(Suncue), 메가선(Megasun), 아그로선(Agrosun), 베트남의 부이방고(Buivanngo) 등의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스크프라우, 해로, 로터

리 등 트랙터 부착작업기도 주로 태국과 중국산 부품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가격경쟁

력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곧 동남아로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동남아의 농기계 산업 

  동남아 각국의 농기계 산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소재산

업과 부품산업이 취약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는 소수의 국영기업 또는 국가

와 민간의 합작기업뿐이다.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은 일본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구보다, 

얀마와 합작한 기업이 많다. 민간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철공소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생산시

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설계와 제조기술 수준도 낮은 편이다.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산된 동남아산 농기계는 

주로 탈곡기, 트랙터부착 작업기, 러퍼, 동력경운기, 도정기 등 단순구조의 소형 농기계이며, 

저가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수입부품의 비중이 높아 원가절감의 한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자국의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농기계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산 트랙터, 콤바인 등과 경쟁

할 수 있는 자국의 농기계 산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기계 제조업체는 일본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구보다와 태국

의 시암시멘트그룹이 60:40의 비율로 합작한 시암구보다공사(SIAM Kubota Corporation 

Co., Ltd)9)이다. 시암구보다는 1978년부터 기술제휴로서 디젤엔진을 생산하였으며, 1993년

부터는 트랙터를 생산하였다. 생산 기종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이름도 시암구보다디젤 (Siam 

 9) (http://www.siamkubota.co.th)검색일: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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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ota Diesel Co., Ltd), 시암구보다트랙터 (Sian Kubota Tractor, Co., Ltd), 시암구보다산

업(Siam Kuboda Industry Co., Ltd)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합작투

자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였다. 시암구보다공사는 디젤엔진, 트랙터, 콤바인, 동력경운

기, 이앙기, 트랙터 작업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는 현지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농기계 제조업체는 베트남엔진농기계공사(VEAM, Vietnam engine 

and Agricultural Machinery Corporation)10)와 남베트남엔진농기계회사(SVEAM, South 

Vietnam engine and Agricultural Machinery Co., Ltd.)11)이다. VEAM은 국영기업으로서 

엔진과 농기계 외에도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등의 생산과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다. VEAM

은 수확기, 도정기, 엔진, 경운기 등을 생산하는 2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2개의 연구소

를 운영하고 있다. SVEAM은 1967에 설립하여 일본 구보다 디젤엔진을 생산하던 Vikyno 

Co. Ltd와 1968년에 설립하여 일본의 얀마 디젤엔진을 생산하던 Vinappro Co., Ltd.를 

통합하여 2009년에 설립한 VEAM의 자회사로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농기계 제조업체이다. 

생산 제품은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양수기, 동력경운기, 예초기, 배부식 동력분무기, 도정기 

등이며, 주로 5-30마력 범위의 단기통 디젤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Truong Hai Automobile JSC(THACO)12)는 한국의 LS 

Mtron과 협정을 체결하고 LS Mtron의 기술지원으로 부품의 50%를 현지화한 소형 트랙터를 

생산하여 Thaco 브랜드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벨라루스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Minsk Tractor Works는 2014년 캄보디아에 합작투자회사

인 Belarus-Mekong13)을 설립하고 자체 브랜드인 MTZ 트랙터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으

며, 4개의 모델을 연간 1,000여대 생산하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 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농기계 산업은 1,000여 개 이상의 소형 제조업체, 30여 개 이상의 중형 제조업체, 

3개의 대형 제조업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4) 인도네시아 농기계협회(Indonesian 

10) (http://veamcorp.com/) 검색일: 2018.02,05

11) (http://sveam.com/) 검색일: 2018.02.10.

12) (http://thacogroup.vn) 검색일: 2018.01.20.

13) (http://mekongat.com.kh/) 검색일: 2018.01.20.

14) Unad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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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Machinery Association, IAMA)에 가입된 농기계 업체는 33개 업체뿐이다. 농기

계협회의 회원사는 대부분 소규모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5) 인도네시아의 농기계 

생산은 주로 일본의 구보다사가 합작투자한 CV. Karya Hidup Sentosa (KHS),16) Kubota 

Indonesia,17) 일본의 얀마사가 합작투자한 PT. Yamindo, 국내기업으로서 PT Rutan18)이 

담당하고 있다.  

  CV KHS의 주요 생산품은 엔진과 농기계이며, Quick19)이라는 브랜드로 동력경운기, 동력

탈곡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동력경운기 생산공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농기계 생산공장으로서 기어박스를 생산하기 위한 주물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6만 5,000대의 동력경운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력경운기의 엔진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보다 엔진으로서 소형 5.5마력 가솔린엔진, 중형 7.5마력 디젤엔진, 대형 

10마력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PT Yamindo는 주로 동력경운기와 벼도정시설을 생산하

고 있으며, 농기계 외에도 디젤엔진, 발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PT Rutan은 1942년에 

설립된 민간기업으로서 수확 및 수확후 처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를 생산하여 기술제휴사

인 Agrindo, Iseki, Satake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농기계 산업을 국영기업이 주도하였으나, 대부분은 자국 산업으로 성장하

지 못하였으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합작투자형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기반으로서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이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제

조업의 형태도 주로 조립생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국산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전무하고,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농기계

의 품질은 수입품에 비하여 떨어지며, 비싼 수입 부품을 사용할 때는 수입 완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자국의 농기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

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태국은 소재와 부품산업의 생산규모와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수

하여, 태국에서 생산된 부품, 소형 농기계, 작업기 등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15) Sutiarso(2014).

16) (http://www.quick.co.id/) 검색일: 2018.02.15.

17) (https://ptkubota.co.id/) 검색일: 2018.02.15.

18) (http://www.rutan.co.id) 검색일: 2018.02.15.

19) (http://www.quick.co.id/) 검색일: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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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아의 농기계 시장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특징은 동남아 각국의 농기계 산업이 형성되기도 이전에 이미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 농기계가 시장을 장악하여 치열한 판매경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건조저장시설에

서도 자국산 제품보다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산 중대형 건조기와 저장시설의 경쟁이 치열

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 동력경운기를 생산했던 

1963년과 트랙터를 처음 생산했던 1969년 당시에는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농기계 대리점이 

국내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즉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기계 산업에 의하여 농기계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후 외국의 농기계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2012년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규모를 약 11억 불로 평가하고, 2016년까지 12.1%의 연평

균 성장률을 예측한 보고서20)가 있다. 이 보고서와 최근 동남아 각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

여 2018년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면 약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가장 

큰 시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서 총 시장규모의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이 

19%, 베트남이 10%, 필리핀이 9%, 말레이시아가 7%, 그 외 아세안국가가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고객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플란테이션, 

기업농과 같은 대형 농장이고, 두 번째는 농작업을 수임하여 작업을 대행하는 임작업자, 

세 번째는 일반 농가이다. 대형 농장은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오일팜 등을 재배하며,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져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등의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임작업자는 

주로 벼농사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임작업자로 80-100마력급 트랙터, 콤바인의 주고객으로 

판단된다.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주로 50마력 이하의 소형 트랙터, 리퍼, 동력경

운기 등으로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 농기계의 유통이 큰 것도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요가 많은 

중고 농기계는 엔진, 동력경운기, 트랙터이며,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농기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 농기계의 고객은 주로 일반 농가로, 신품을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20) Li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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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산 중고 농기계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엔진,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을 제외한 트랙터용 부착작

업기, 탈곡기 등은 주로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영세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많고, 

부품은 주로 중국산, 태국산 제품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동남아 농기계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기종은 태국의 시암-구보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이탈리아, 벨라루스산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농기계의 낮은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한 때 60% 

수준에 달하였던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는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주요 농기계 제품의 브랜드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주요 경쟁 브랜드  

국가 인도네시아a 말레이시아a 베트남a 필리핀a 태국a 캄보디아b 미얀마b

경쟁
수준

높은 각축 각축
비교적 
각축

비교적 
주도

주도
비교적 
각축

비교적 
각축

경쟁 
브랜드

Kubota

Belarus

Yanmar

Landini

Erreppi

Kinta

Mahindra

Iseki

Yanmar

Landini

Erreppi

Kinta

Caterpillar

MF

Kubota

Belarus

Yanmar

JD

CNH

Kubota

Landini

CHN

Kubota

Yanmar

Mitsubishi

Kubota

Berlarus

Mahindra

JD

Kubota

CNH

Sonalika

YTO

Boton

Kioti

주: a) Lin et. al(2013) 참조, b) 저자 조사.

  동남아 농기계 시장에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미흡

한 실정이나 인도네시아는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

고 있으며, 미얀마는 정부기관인 AMD(Agricultural Maechanization Department)를 통하여 

농기계 구입농가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함으로서 농기계 가격의 10%를 지불하고 농기계를 

2-3년간 연 8-15%의 이자로 융자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 구입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딜러와 융자제공 금융기관이 AMD의 연대보증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필리핀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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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소수의 영농조직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85%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이러한 보조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와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융자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부터 법으로 정한 품질표준을 만족하고 우수라벨을 부착한 농기계를 농림부

와 산업무역부가 공시하고, 공시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를 융자지원하여 

초기 2년의 이자와 3년째 이자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융자금 이자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외에도 딜러가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기종, 모델에 따라 다양하다. 캄보디아의 벨라루스 트랙터 딜러는 판매가격의 80%를 

3개월 무이자 융자로 제공하는 예도 있으나, 융자조건은 대부분 판매가격의 40-70%를 

1/2-4년 상환, 연 12-20% 정도이다. 

  <표 3>은 동남아 농기계 시장진출에 대한 기회적인 요인과 위협적인 요인을 나타낸 것이

다. 2017년 세계은행이 61개국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입판매와 관련한 어려움의 정도를 

<표 3> 동남아 농기계 시장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국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태국 a

∙ 시장규모는 동남아의 평균 이상
∙ 농업기계화 수준은 상위
∙ 농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을 추진 중

∙ 구보다 주도의 농기계 시장과  구보다의 
높은 경쟁력

∙ 높은 토지 임차비

인도네시아a
∙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
∙ 비교적 높은 트랙터와 콤바인 이용율
∙ 주도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경쟁이 치열

∙ 농업기계화가 성숙되지 못함
∙ 융자수혜를 위해서는 토지소유 증명서 

필요

베트남a
∙ 농업기계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음
∙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및 수입 농기계에 대한 

저관세

∙ 광범위한 소형 트랙터 사용
∙ 토지합병에 대한 강한 저항

말레이시아a

∙ 주도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경쟁은  치열
∙ 농가가 고급기술을 선호함

∙ 생산규모보다는 생산량 증대만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

∙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기계 시장
∙ 소액 융자지원제도의 부족

필리핀a

∙ 벼, 옥수수 재배에 대한 기계화 수준이 높음 ∙ 농기계 시장의 미성숙
∙ 보조는 영농조직에 한함
∙ 인프라 부족과 환경열악

미얀마b ∙ 융지자원 제도가 있음 ∙ 정부의 영향이 큼
∙ 기계화 수준은 낮음

주: a) Lin et. al(2013) 참조, b) 저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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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하여 대표기종으로서 트랙터를 대상으로 검사, 등록, 수입 등에 관한 규제, 비용,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21)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얀마는 수입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서 

61위였으며, 라오스는 59위, 캄보디아는 44위, 태국은 24위, 말레이시아는 18위, 필리핀은 

13위, 베트남은 10위로 평가되었다. 즉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농기계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조사에서 가장 시장진출이 용이한 국가로는 폴란드가 선정되었으며 

한국은 19위로 평가되었다.

6. 결론 

  동남아 각국은 공업부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공업부문 이동

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촌의 노임상승과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며 농업기계화를 위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도 다양

한 농업개발정책에서 농업기계화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이 취약하여 농기계 산업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 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 저가 농기계는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대부분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암-구보다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탕수수, 옥수수, 오일팜 등의 대형 농장에는 미국의 죤디어, 다국적 

기업의 CNH 등의 대형 트랙터, 수확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영세한 소규모의 농기계 제조업

체는 주로 중국 및 태국산 부품을 이용한 탈곡기, 동력경운기, 리퍼 등 소형 농기계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8>은 동남아 주요 국가의 농업기계화 수준과 시장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규모, 신품구입성향, 융자 및 인프라, 정부지원, 경쟁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1) World Bank(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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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남아 주요 국가의 농업기계화 수준 및 시장요인의 비교

            자료: Lin et. al (2013). 

  이러한 실정에서 동남아 농기계 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 규모는 농업기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세안 각국의 

농기계 산업이 성장하여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산 제품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으나, 단기간에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남아 농기계 시장은 농업기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이미 시장에 진입한 외국산 제품

간의 판매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영향이 큰 미얀마, 인도네시아

의 농기계 시장은 정부의 농업기계화정책, 특히 농기계구입 보조 및 융자지원정책에 따라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기계 수출은 트랙터와 미국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기종과 시장의 다변

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동남아 농기계 시장은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우선 동남아는 벼농사 지역이므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벼농사용 기종은 일부

의 수정만으로도 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가깝고, 한국의 기술수준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의 생산가격으로서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다양한 모델의 저가형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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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수출모델로 개발하거나, 현지의 중소업체와 합작투자형태로 현지 부품을 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조립생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은 기본적으로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의 몫이다. 재정능력이 충분하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제조업체 스스로가 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의 농기계 제조업체의 실정으로서는 독자적인 시장개척과 수출모델 개발

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가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마켓팅 

비용이 요구되는 해외시장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형적인 국산 농기계 수출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

로 한 수출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표와 지원기간이 분명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막연하고 기약없는 지원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코 해외시장에서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국내 농기계 산업의 기술수준은 이제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생산기술면에서도 그렇고, 제품의 성능과 품질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모든 

기종과 기술분야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산 농기계의 장점과 기술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케팅에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구매력 수준에 따라 수동식, 기계식, 자동식, 전자화 등을 다양화하여 제품의 라인업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의 구매력에 따라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같은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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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농업 개요

  유럽연합(EU)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내 15개국이 공동시장과 

단일 통화를 구축하여 유럽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되었으며 

2004년 동부 유럽 10개국에 이어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년 크로아티아

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이다. EU의 농업환경을 살펴보면 농지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1억 7,900만 ha에 달하며 이는 EU 전체 국토면적의 약 48%를 차지한다. EU의 

농지면적에서 경작 가능한 작물(arable crop) 면적은 EU 농지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영구 초지 또는 목초지(34%)와 영구 농작물(6%)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U의 농업 생산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856억 유로 규모이다. 그 중 농산물이 2,086억 

유로로 농업 생산액 전체의 54.1%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964억 유로로 25.0%를 차지한다. 

EU 회원국들 중 농업 생산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2016년에는 670억 유로를 기록하

여 EU 전체 농업 생산액의 17.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독일(521억 유로), 스페인(490억 

유로), 영국(461억 유로) 순으로 농업 생산액이 많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uhwan8352@krei.re.kr). 

유럽연합(EU)에서 발간한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tatistics 2017 edition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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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농업 생산 동향

2.1. 곡물(Cereal) 

  최근 10년 동안 EU의 곡물 생산량은 2억 5,000만 톤~3억 3,0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EU의 곡물 생산량은 2008년에 3억 2,0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2년

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3억 3,000만 톤을 기록한 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EU 곡물 생산량은 3억 200만 톤으로 2015년의 3억 1,500만 톤에 비해 4.3% 

감소하였다.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럽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EU의 곡물 생산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

의 11.6%를 차지한다. 

<그림 1>  EU의 곡물 생산 동향(2007~2016년)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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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밀, 옥수수, 보리 등이며, 주요 3대 곡물의 2016년 생산량은 

EU 총 곡물 생산량의 85.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 EU의 곡물 생산량은 밀1)이 

1억 3,465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EU 곡물 생산량의 44.7%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옥수수2)는 2016년에 6,283만 톤으로 EU 곡물 생산량의 20.8%을 차지하

 1) 밀은 일반 밀(Common wheat)과 스펠트 밀(Spelt)의 생산량의 합임.

 2) 옥수수는 곡물용(Grain corn)과 옥수수와 옥수수속 혼합물(Corn-cob-mix, CCM)의 생산량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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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뒤를 이어 보리(6,007만, 19.9%), 귀리(816만 톤, 2.7%), 호밀3)(769만 톤, 2.6%)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림 2>  EU의 주요 곡물 생산 점유율(2016년)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한편, 밀, 보리, 호밀의 2016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11.5%, 3.0%, 6.2% 감소한 반면, 

옥수수와 귀리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6.6%와 7.3% 증가하였다.  

<표 1>  EU의 주요 곡물 생산 동향(2012~2016년)
단위: 천 톤, %

2012 2013 2014
2015
(A)

2016
(B)

증감률
(B/A)

밀(일반, 스펠트) 125,486 135,999 149,249 152,069 134,649 -11.5

옥수수(곡물용, CCM) 59,329 66,671 77,508 58,942 62,828 6.6

보리 54,973 60,089 60,808 61,928 60,069 -3.0

귀리(귀리, 메슬린) 7,928 8,429 7,779 7,601 8,159 7.3

호밀 9,018 10,870 9,345 8,194 7,688 -6.2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 회원국별로는 프랑스가 EU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421만 톤을 생산하여 EU 곡물 전체 생산량의 18.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독일이 4,540만 톤(15.0%), 폴란드가 2,985만 톤(9.9%)으로 곡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 

 3) 귀리는 귀리와 겨울 곡물 혼합물(Maslin)의 생산량 합임.

                 기타 9.3%   호밀 2.6%
귀리 2.7%

        보리             EU-28             밀

       19.9%          3억 1백만 톤         44.7%

                 옥수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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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의 곡물 생산량을 합치면, EU 전체 곡물 생산량의 42.9%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그 외에도 스페인(2,411만 톤, 8.0%), 영국(2,197만 톤, 7.3%), 이탈리아(1,813만 톤, 7.3%), 

헝가리(1,664만 톤, 5.5%) 등도 2016년에는 EU 곡물 전체 생산량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주로 밀(2,756만 톤), 옥수수(1,194만 톤), 보리(1,044

만 톤)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2016년 프랑스 밀 생산량은 EU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옥수수와 보리 생산량 또한 각각 2위를 차지하였다. 독일은 주로 밀

(2,422만 톤), 보리(1,073만 톤), 옥수수(402만 톤), 호밀(317만 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밀 생산량은 EU 회원국들 가운데 2위, 보리와 호밀은 1위, 옥수수는 9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3>  EU 회원국별 주요 곡물 생산 점유율(2016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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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의 곡물 가격지수4)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EU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작황과 2015년 기간 동안의 곡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고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6% 

하락한 94.5를 나타냈으며,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가격지수와 비교하면 22.8% 하락하였다. 

또한 채소·원예 분야의 가격지수도 2016년에는 95.1을 나타내어 2010년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1.0% 하락하였다. EU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올리브오일의 

 4) 가격지수는 2010년의 EU의 곡물 가격을 100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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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전년보다 8.3% 하락한 

143.8을 기록하였다. 한편, 와인과 과일의 2016년 가격지수는 각각 122.1과 108.5로 전년대

비 각각 3.5%와 3.3% 상승하였다.

<그림 4>  EU의 주요 농산물 가격지수 동향(2010~2016년)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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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의 주요 곡물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EU의 밀 평균가격은 2016년에 100kg당 14.47유로, 

호밀은 12.64유로, 보리는 14.70유로, 귀리는 15.48유로, 옥수수는 15.38유로로 나타났다. 

EU의 주요 밀 생산국인 프랑스의 2016년 밀 가격은 20.10유로/100kg으로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밀 생산을 많이 하는 독일, 영국과 폴란드의 밀 

가격은 100kg 당 각각 14.05유로, 14.68유로와 14.23유로로 나타났다. 

  호밀은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가장 많이 생산하며, 생산자 판매가격은 100kg당 12.20

유로로 EU 평균가보다 다소 낮다. 그 외에도 호밀 생산을 많이 하는 폴란드, 덴마크와 스페인

은 100kg 당 각각 11.89유로, 12.37유로와 13.46유로로 독일의 생산자 판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는 프랑스, 스페인과 독일 등에서 많이 생산되며, 프랑스의 보리 가격은 100kg당 

21.30유로로 EU 평균가 보다 다소 높고, 스페인은 100kg당 15.13유로로 EU 평균가과 비슷

한 수준이다. 

  옥수수는 프랑스, 루마니아와 헝가리에서 많이 생산되며 생산자 판매가격은 100kg당 각

각 20.10유로, 16.48유로, 13.38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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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 국가별 주요 곡물의 가격 동향(2016년)
단위: 유로/100kg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유럽연합 14.47 12.64 14.70 15.48 15.38  

벨기에 13.34 9.73 11.82 5.60 -

불가리아 14.06 12.29 14.07 17.54 14.24  

체코 13.69 13.87 14.91 20.31 14.43  

덴마크 13.91 12.37 13.73 12.80 　-

독일 14.05 12.20 　- 14.16 15.18  

에스토니아 14.64 11.67 12.76 10.54 　-

아일랜드 -　 -　 -　 12.73 　-

그리스 18.52 13.52 16.20 16.95 21.51  

스페인 15.73 13.46 15.13 15.77 16.88  

프랑스 20.10 　- 21.30 35.00 20.10  

크로아티아 12.19 11.88 13.15 12.46 13.57  

이탈리아 17.82 　- -　 18.98 18.41  

키프로스 　- 　- 25.10 29.90 　-

라트비아 13.46 10.81 12.16 12.30 　-

리투아니아 14.51 10.90 12.83 12.08 12.32  

룩셈부르크 14.35 11.44 11.30 13.18 17.75  

헝가리 12.77 11.46 11.79 12.93 13.38  

말 타 -　 -　 -　 -　 　-

네덜란드 14.90 　- 　- 　- 　-

오스트리아 9.94 10.11 　- 8.62 12.31  

폴란드 14.23 11.87 13.39 11.87 12.18  

포르투갈 16.54 20.00 19.00 16.50 16.76  

루마니아 14.03 　- 17.82 19.82 16.48  

슬로베니아 13.38 14.28 13.30 -　 13.06  

슬로바키아 12.29 11.53 13.97 18.42 12.83  

핀란드 15.14 16.89 -　 13.05 　-

 스웨덴 13.54  12.44  12.43  11.61  -　

 영국 14.68 -　 12.46 13.86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2. 뿌리작물 

  EU의 뿌리작물(root crops) 재배면적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32만 ha이다. 그 중 감자와 

사탕무(sugar beet)가 각각 169만 ha와 150만 ha를 차지하여 EU 뿌리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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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사료용 비트(fodder beet), 사료용 케일(fodder kale), 스웨덴 

순무(rutabaga), 사료용 당근(fodder carrot), 순무(turnips) 등이 EU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다.  

  감자는 EU에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뿌리작물로 2016년에는 총 5,591만 톤이 생산되

었다. 감자는 EU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독일,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 감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며, 2016년 생산량은 1,077만 톤으로 

EU 감자 전체 생산량의 19.3%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폴란드가 862만 톤(15.4%)을 

생산하여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고, 이어서 프랑스(696만 톤, 12.4%), 네덜란드(653만 톤, 

11.7%), 영국(9.6%), 터키(8.5%), 벨기에(6.1%) 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표 3>  EU 회원국별 주요 근채류(감자, 사탕무) 생산 및 재배면적 동향(2016년) 

단위: 천 톤, 천 ha

근채류(Root crops) 감자(Potato) 사탕무(Sugar beet)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유럽연합 - 3,318 55,912 1,688 111,750 1,499 

벨기에 - 149  3,405  89  4,024  56  

불가리아 133  9  127  8  0  0  

체코 4,835  85  700  23  4,118  61  

덴마크 4,008  84  1,954  46  1,696  33  

독일 36,692  583  10,772  243  25,497  335  

에스토니아 65  4  63  4  0  0  

아일랜드 - 21  352  9  0  0  

그리스 787  23  495  18  292  5  

스페인 5,487  115  2,246  72  3,014  33  

프랑스 42,035  606  6,960  179  34,644  405  

크로아티아 1,370  26  194  10  1,170  15  

이탈리아 3,429  80  1,369  48  2,046  32  

키프로스 123  5  123  5  0  0  

라트비아 207  11  204  11  0  0  

리투아니아 1,304  38  345  22  934  15  

룩셈부르크 22  1  19  1  0  0  

헝가리 1,568  33  429  16  1,121  16  

말 타 7  1  7  1  0  0  

네덜란드 - 226  6,534  156  5,5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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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탕무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세계 사탕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1억 1,175만 톤의 사탕무가 EU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는 

2015년 1억 1,872만 톤보다 9.7% 증가한 수치이다. EU 회원국 가운데는 프랑스와 독일이 

사탕무를 많이 생산하며, 이 두 국가의 사탕무 전체 생산량은 EU 사탕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6년 프랑스와 독일의 사탕무 생산량은 각각 3,464만 톤(31.0%)과 

2,550만 톤(29.0%)이며, 그 다음으로 폴란드(1,351만 톤, 12.1%), 영국(569만 톤, 5.1%)순으

로 사탕무를 많이 생산하였다.    

<그림 5>  EU의 주요 사탕무 생산국의 생산 동향(2007~2016년)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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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근채류(Root crops) 감자(Potato) 사탕무(Sugar beet)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오스트리아 4,309  65  767  21  3,534  44  

폴란드 22,462  511  8,624  301  13,524  203  

포르투갈 456  26  451  23  5  0  

루마니아 4,038  224  2,690  186  1,012  25  

슬로베니아 101  4  85  3  0  0  

슬로바키아 1,692  30  177  8  1,507  21  

핀란드 1,021  33  588  22  434  12  

 스웨덴 2,849  55  861  24  1,988  31  

 영국 - 269  5,373  139  5,687  8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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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종자(oil seed crops) 

  EU는 유채, 해바라기, 대두 등 유지종자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EU의 유지종자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유채, 해바라기, 대두 생산량은 2016년에 3,133만 톤이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생산량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유지종자 가운데 EU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은 유채씨이며, 2016년에는 2,011만 

톤을 생산하여 EU 전체 유지종자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EU에서는 

해바라기씨와 대두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6년에는 각각 877만 톤과 255만 톤을 생산하였다.

  EU 회원국의 유지종자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유채씨는 프랑스(474만 톤), 독일(458만 

톤), 폴란드(222만 톤), 영국(178만 톤), 이탈리아(138만 톤), 체코(136만 톤), 루마니아(129만 

톤) 등에서 많이 생산하며, 해바라기씨는 루마니아(203만 톤), 헝가리(188만 톤), 불가리아

(184만 톤), 터키(167만 톤), 프랑스(118만 톤), 대두는 이탈리아(1,108만 톤) 등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림 6>  EU의 유지종자 생산 동향(2007~2016년)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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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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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씨        해바라기씨        콩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4. 과일·채소 

  EU의 2016년 과일·채소 생산량은 6,390만 톤으로 EU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3.7%를 

차지한다. EU 회원국들 중 스페인(24.1%)과 이탈리아(17.4%)가 대표적인 과일·채소 생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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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EU에서 생산되는 주요 채소는 토마토, 양파, 당근 등이 있고, 과일은 사과, 복숭아, 

오렌지 등이 있다.     

  토마토는 EU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채소로 2016년에는 총 1,796만 톤이 생산되었다. 

그 중 이탈리아는 토마토 최대 생산국으로 599만 톤을 생산하여 EU 전체 토마토 생산량의 

33.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523만 톤)이 29.1%, 포르투갈(169만 톤)이 9.4%를 

생산하여 이들 3개국이 EU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그리스(101만 

톤), 네덜란드(89만 톤), 폴란드(87만 톤), 프랑스(83만 톤) 등에서도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다. 

양파는 EU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채소로 2016년에는 총 659만 톤이 생산되었다. 

EU 회원국들 중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양파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각각 145만 

톤과 141만 톤을 생산하여 EU 전체 양파 생산량의 43.3%를 차지한다. 당근은 EU에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채소로 2016년에는 560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주요 생산국은 폴란드

(82만 톤, 14.7%), 영국(72만 톤, 12.9%), 독일(64만 톤, 11.5%), 네덜란드(60만 톤, 10.7%), 

프랑스(58만 톤, 9.5%) 등이 있다. 

  EU의 과일산업은 매우 중요한 농업분야 중 하나로 EU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 2016년에는 EU 과일 총 생산량은 3,640만 톤이며, 그 중 스페인(29.1%), 이탈리아

(23.9%), 폴란드(12.2%) 등이 EU를 대표하는 주요 과일생산국이다. 

  EU에서는 다양한 과일들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생산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 복숭아,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사과는 EU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 가운데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는 폴란드(28.7%), 이탈리아(19.5%), 프랑스(14.5%) 등이 있으며, 2016년에

는 각각 360만 톤, 246만 톤, 182만 톤의 사과를 생산하였다. 한편, 오렌지는 다른 과일에 

비해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과일이며, EU 회원국들 중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오렌지 생산량은 EU 전체 오렌지 생산량의 

80.4%를 차지한다. 

  EU의 과일 가격지수는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EU 과일 가격지수

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108.5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3.3%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가격지수와 비교해도 5.4%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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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U 회원국별 주요 채소 및 과일 생산 동향(2016년) 
단위: 천 톤

토마토 당근 양파 사과 복숭아 오렌지

유럽연합 17,961.2 5,596.5  6,594.4  12,568.5  2,721.7  6,363.2  

벨기에 259.5  385.4 130.8 233.7 0.0 0.0 

불가리아 141.4  7.4 14.9 44.8 29.4 0.0 

체코 14.4  26.6 42.0 125.0 0.3 0.0 

덴마크 10.6  117.6 62.0 28.7 0.0 0.0 

독일 85.3  641.6 616.5 1,032.9 0.0 0.0 

에스토니아 0.4  11.1 0.1 2.8 0.0 0.0 

아일랜드 4.0  52.2 6.0 21.8 0.0 0.0 

그리스 1,014.4  34.9 217.5 278.9 627.8 916.7 

스페인 5,233.5  405.0 1,407.9 621.2 902.9 3,524.0 

프랑스 827.6  581.5 474.7 1,819.8 108.9 4.6 

크로아티아 24.0  12.8 25.0 44.0 3.3 0.3 

이탈리아 5,990.5  530.8 450.7 2,455.6 945.3 1,591.5 

키프로스 13.4  1.8 6.6 4.2 1.6 26.5 

라트비아 5.8  14.8 5.2 9.8 0.0 0.0 

리투아니아 11.4  43.0 25.0 57.5 0.0 0.0 

룩셈부르크 0.1  1.0 0.1 2.4 0.0 0.0 

헝가리 201.2  79.7 61.5 485.9 37.4 0.0 

말 타 12.4  1.5 8.2 0.0 0.2 1.0 

네덜란드 890.0  600.4 1,449.4 317.4 0.0 0.0 

오스트리아 55.1  98.5 163.3 101.7 1.3 0.0 

폴란드 867.0  822.0 651.4 3,604.3 10.6 0.0 

포르투갈 1,693.9  95.7 69.9 241.6 24.6 299.6 

루마니아 425.6  111.7 189.6 456.9 22.4 0.0 

슬로베니아 8.7  5.6 10.9 42.7 4.7 0.0 

슬로바키아 18.9  6.4 29.9 20.7 1.1 0.0 

핀란드 40.6  73.0 26.2 6.4 0.0 0.0 

 스웨덴 14.6  111.7 59.4 26.8 0.0 0.0 

 영국 97.0  723.0 390.0 481.0 0.0 0.0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한다. EU의 와인용 포도를 포함한 포도 생산량은 2016년에 3,153만 톤으로 세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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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생산량의 62.3%를 차지한다. 포도는 EU 회원국들 중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4개국의 총 생산량은 EU 전체 와인용 포도 생산량의 

76.7%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생과용 포도는 터키(199만 톤)와 이탈리아(100만 톤)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건포도용 포도는 터키(154만 톤)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EU의 

2016년 와인용 포도 가격은 전년대비 3.0% 상승하였으며, 평균가격은 100kg당 41.70유로이다.

<표 5>  EU 회원국별 포도 생산 동향(2016년)
단위: 천 톤

　 포도 전체 와인용 생과용 건포도용

유럽연합
31,535

(100.0) 

26,656

(100.0) 

3,954

(100.0) 

1,683

(100.0) 

이탈리아
8,249

(26.2) 

7,205

(27.0) 

997

(25.2) 

0

(0.0)

프랑스
6,247

(19.8) 

6,198

(23.3) 

45

(1.1) 

4

(0.3)

스페인
6,103

(19.4) 

5,820

(21.8) 

282

(7.1) 

1

(0.1) 

독일
-

(-)

1,226

(4.6) 

-

(-)

0

(0.0) 

터키
4,000

(12.7) 

473

(1.8) 

1,991

(50.4) 

1,537

(91.3) 

그리스
999

(3.2) 

542

(2.0) 

317

(8.0) 

140

(8.3) 

포르투갈
801

(2.5) 

779

(2.9) 

22

(0.6) 

0

(0.0) 

루마니아
733

(2.3) 

694

(2.6) 

39

(1.0) 

0

(0.0) 

기타
2,202

(7.0) 

1,861

(7.0) 

130

(3.3) 

0

(0.0)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는 세계 올리브오일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올리브오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올리브오일의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은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및 근동 지역에서 생산되

고 있으며, 전 세계 올리브나무의 95%가 지중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2016년 올리브오일 생산량은 1,002만 톤이며, 주요 올리브 생산국은 스페인(65.6%), 이탈

리아(19.0%), 그리스(9.5%), 포르투갈(4.8%) 등이다. 2016년 올리브오일의 가격지수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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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00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143.8을 나타내며 전년대비 5.5% 하락하였다. 올리브오일 

중 품질이 가장 우수한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올리브오일 중간 가격은 2016년에 100리

터당 355.5유로로 나타났다.

<그림 7>  EU의 올리브오일 생산 동향(2016년)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5. 축산업

  EU 회원국들 가운데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가축 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 EU의 소 사육두수는 총 8,284만 두이며, 프랑스(1,900만 두), 독일(1,247만 두), 

영국(981만 두), 아일랜드(661만 두), 폴란드(597만 두) 등이 500만 두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에서도 200만 두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EU의 돼지 사육두수는 2016년에 총 1억 4,722만 두이며, 그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2,923만 두와 2,738만 두로 EU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38.4%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1,279만 두, 8.7%), 덴마크(1,228만 두, 8.3%), 네덜란드(1,188만 두, 8.1%), 폴란드

(1,111만 두, 7.5%) 등이 1,000만 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U에서는 양과 염소도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양이 8,577만 두, 염소는 1,238

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EU의 주요 양 사육국가는 영국(2,382만 두, 27.8%), 스페인(1,596만 

두, 18.6%), 루마니아(988만 두, 11.5%), 그리스(875만 두, 10.2%) 등이며, 염소의 경우는 

그리스(389만 두, 31.4%), 스페인(309만 두, 24.9%), 루마니아(148만 두, 12.0%) 등이다.  

    이탈리아 19%

                     그리스 
                      9.5%

                                 포르투칼 4.8%
  유럽연합(EU-28)                                                  기타 0.7%
    1,002만 톤

 스페인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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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U 회원국별 가축 사육두수 동향(2016년) 
단위: 백만 두

소 돼지 양 염소

유럽연합 82.84 147.22 85.77 12.38

벨기에 2.50 6.18 0.09 0.05

불가리아 0.57 0.62 1.36 0.24

체코 1.34 1.48 - -

덴마크 1.55 12.28 - -

독일 12.47 27.38 1.57 0.14

에스토니아 0.25 0.27 - -

아일랜드 6.61 1.53 3.44 -

그리스 0.55 0.74 8.74 3.89

스페인 6.32 29.23 15.96 3.09

프랑스 19.00 12.79 7.16 1.20

크로아티아 0.46 1.16 0.62 0.08

이탈리아 - 8.48 7.28 1.03

키프로스 0.06 0.35 - -

라트비아 0.41 0.34 0.11 0.01

리투아니아 0.69 0.66 0.16 0.01

룩셈부르크 0.20 0.10 - -

헝가리 0.85 2.91 1.14 0.08

말 타 0.01 0.04 0.01 0.00

네덜란드 4.29 11.88 1.04 0.50

오스트리아 1.95 2.79 0.38 0.08

폴란드 5.97 11.11 - -

포르투갈 1.64 2.15 2.07 0.35

루마니아 2.05 4.71 9.88 1.48

슬로베니아 0.49 0.27 - -

슬로바키아 0.45 0.59 0.37 0.04

핀란드 0.89 1.20 - -

 스웨덴 1.44 1.47 0.58 -

 영국 9.81 4.54 23.82 0.10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그림 78>의 EU의  소 사육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최근 6년 동안에는 연평균 1.4%씩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다. 2016년 EU의 소 사육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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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년보다 소폭(0.1%) 감소하였다.  EU의 돼지 사육두수는 다른 가축에 비해 증감 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4%씩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그림 8>  EU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 동향(2010~2016년)

     (2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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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U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순으로 생산량이 많으며, 2016년에는 

돼지고기 2,356만 톤, 닭고기 1,317만 톤, 쇠고기 780만 톤, 양고기 712만 톤, 염소고기 

44만 톤이 생산되었다. 

  2016년 쇠고기 생산량은 프랑스가 146만 톤으로 EU 회원국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며, 그 다음은 독일(115만 톤), 영국(91만 톤), 이탈리아(81만 톤), 스페인(64만 톤)순

이다. 돼지고기는 독일이 2016년에 558만 톤을 생산하여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생산량이 

많고, 그 다음은 스페인(418만 톤), 프랑스(221만 톤), 폴란드(196만 톤), 덴마크(157만 톤), 

이탈리아(154만 톤), 네덜란드(145만 톤), 벨기에(106만 톤)순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 외에

도 양고기와 염소고기가 영국(29만 톤), 스페인(12만 톤), 프랑스(9만 톤) 등에서 많이 생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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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EU 회원국별 축산물 생산 동향(2016년) 
단위: 천 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유럽연합 7,798 23,563 712 44 13,172 

벨기에 278 1,061 3 0 461 

불가리아 7 66 - - 106 

체코 72 220 0 0 157 

덴마크 129 1,567 2 0 144 

독일 1,148 5,579 22 0 1,525 

에스토니아 9 43 0 0 -

아일랜드 588 283 61 0 146 

그리스 40 94 54 21 213 

스페인 637 4,181 117 10 1,527 

프랑스 1,462 2,206 83 6 1,669 

크로아티아 44 80 1 - 64 

이탈리아 810 1,544 31 2 1,366 

키프로스 8 44 3 2 24 

라트비아 18 31 0 0 30 

리투아니아 42 60 0 0 104 

룩셈부르크 9 14 0 0 0 

헝가리 28 432 1 0 508 

말 타 1 5 0 0 4 

네덜란드 416 1,453 13 2 -

오스트리아 227 511 6 1 -

폴란드 501 1,963 1 - 2,268 

포르투갈 91 375 10 1 326 

루마니아 58 337 8 - 391 

슬로베니아 36 23 0 0 64 

슬로바키아 8 48 - 0 -

핀란드 86 190 1 0 125 

 스웨덴 131 234 5 0 158 

 영국 912 919 290 0 1,791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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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

임 송 수 * 5)

1. 서론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간한 2018년판 세계식량정책 보고서(제7차 연례보고서)는 

IFPRI를 대표하는 핵심 연구결과물로, 2017년의 정책 문제들과 관련 결정들을 검토하고 

2018년에 직면하게 될 도전들과 기회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IFPRI 2018).1) 특히 이 보고서는 

상품의 이동, 투자, 사람들, 지식 등을 포함한 세계 통합의 영향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오늘날 세계 식량 체계가 식량안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② 식량안보, 영양 및 지속 가능성의 향상 측면에서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③ 국제 투자가 개도국과 지역의 식량안보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가? 

  ④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주가 해당 국가들의 식량안보를 증감시키는가?

  ⑤ 농업과 식량안보를 향상하기 위해 빅 데이터(big data)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⑥ 선진국의 농정 개혁은 세계의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⑦ 국제적 협동관리(governance) 구조는 식량안보와 영양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

  ⑧ 2017년에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추세와 사건은 무엇이었나?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songsoo@korea.ac.kr).

 1) 1975년에 설립된 세계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http://www.ifpri.org)
는 식량이 보장된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기관들의 세계 파트너십 조직인 CGIAR(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https://www.cgiar.org)에 소속된 15개 연구센터 가운데 하나임. IFPRI의 사명은 빈곤과 기아
에 대응하여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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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이 보고서는 기아, 농업부문의 지출과 연구투자에 관한 국가별 자료, 미래 

농업 생산과 소비에 관한 예측에 유용한 식량정책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i) 세계 식량정책의 동향, (ii) 세계 식량 체제의 변화, (iii) 선진국

의 농정 개혁 등과 식량안보의 연계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고, 기타 참고문헌들을 통해 관련 

논의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 식량정책의 동향과 전망

2.1. 2017년의 세계 식량정책 동향과 특징

  2017년에 나타난 세계 식량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회복 중 불평등 확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던 2016년과 견주어 2017년

은 경제회복을 나타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세계의 금융환경과 선진국 및 신흥 

개도국 경제의 회복세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회복은 빈곤 감축에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소득 불평등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예를 들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불평등을 기록했지만, 중동은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 사람들의 소득 상승률은 하위 

50% 사람들의 경우보다 2배나 높았다. 비록 신흥 경제국이 지속해서 성장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환경 아래에서는 세계의 불평등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2) 기아와 식량 불안정의 증가

  지난 10년간 감소하던 세계의 기아수준이 다시 증가하였다. 영양 부족 인구는 2015년에 

7억 7,700만 명에서 2016년에 8억 1,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후 충격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악화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에서 약 3,80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처했고,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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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발육부진 비율은 2005년에 30%에서 2016년에 23%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억 5,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에 처해 있다. FAO et al.(2017)은 2025년에 

발육 부진에 해당하는 어린이 수는 1억 3,0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식량 생산의 증가와 식량 가격의 하락

  2015년과 2016년에 약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 가격은 육류와 유제품 및 설탕의 높은 가격

으로 인해 2017년 내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 말에 유제품, 

식용유, 설탕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격 약세가 나타났다. 

  2017년에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16년 수준 대비 0.6% 상승한 26억 2,7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잡곡의 생산량은 2,400만 톤이 상승한 13억 7,100톤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

아의 기록적인 생산량과 미국 옥수수 생산의 증대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밀과 쌀의 

생산량은 2016년 수준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견고한 식량 생산 수준과 신흥 경제국의 수요 증가율 둔화로 인해 세계 식량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는 식량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안보의 개선과 빈곤 감축을 시사한다. 

(4)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의 확산

  2017년에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서가 확산하였다.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에서 탈퇴함으로써 다자주의와 국제협

정에서 뒷걸음쳤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과정을 지속하여, 2019년 3월 29일

에 EU를 탈퇴하기로 하였다(BBC 2018). 또한, 제11차 WTO 각료회의는 국내 보조와 공공 

식량 비축 등에 관한 협상 진전에 실패함으로써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였다(임송수 2018).

  그러나 국제무역과 투자는 세계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2017년에 국제무역은 

2016년의 1.3% 성장률과 견주어 큰 폭으로 상승한 3.6%를 기록하였다. 주로 아시아와 북미

의 수입수요가 회복된 결과이다. 투자 또한 1.8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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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멘텀

  2017년의 주요 세계 정책 개발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G20 

정상들은 독일에서 개최된 2017년 농업 장관 회의(Agriculture Ministers’ Conference)에서 

식량과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확충하기로 하였다.2) 이를 위해 용수 

사용의 효율과 탄력성, 수질, 정보, 혁신, 협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농업 장관 회의는 시장 위기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 이주 및 농촌 개발 간의 연계성에 주목했다.3) 

또한, 연구, 혁신, 정보, 소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험 관리 전략 등 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계영양정상회의(Global Nutrition Summit) 아래 정부와 기부자들은 총 6억 4,000만 

달러의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여 영양에 관한 도전 사항들에 대응하기로 하였다.4)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도 계속 추진되었다. 또한, 미국과 카리브해의 허리케인, 아프리카

의 가뭄, 남아시아의 홍수 등 기상이변 가운데 개최된 UN 기후변화 회의(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많은 국가가 파리협약 아래 기후 대응책을 지속해서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5)

  <표 1>은 지금까지 소개한 동향과 더불어 2017년에 열린 주요 국제회의와 세계적 사건들

을 월별 타임라인에 따라 간추린 것이다. 

  <그림 1>은 IFPRI가 2018년 1월 4~18일에 105개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2017년 1월 22일에 독일 베를린(Berlin)에서 개최됨.“식량과 물 안보: 지속성 육성과 혁신 촉진”이라는 제목 아래 각료선언
문을 발표함(https://goo.gl/a6YAF3). 

 3) 2017년 10월 14-15일에 이탈리아 베르가모(Bergamo)에서 개최됨 “지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농촌을 개발하며, 협력을 증진한다”라는 기치 아래 성명을 발표함(https://goo.gl/TX8tYr).

 4) 2017년 11월 4일에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개최되었다. 새로운 의제로, (1) 도시가 주도하는 영양 상태 개선, (2) 
양성 간 영양 격차 축소, (3) 더 나은 영양을 위해 식량 체제의 전환 등을 제시하고, 2017년 세계영양보고서(Global 
Nutrition Report, http://www.globalnutritionreport.org/the-report)를 출범시켰음(https://goo.gl/tcyByX).

 5) 2017년 11월 6-17일에 독일 본(Bonne)에서 개최됨. 파리협약의 목표는 세계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C 아래로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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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의 주요 국제회의와 사건 

시기 주요 회의/사건 비고

1월

G20 농업장관회의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장관들은 식량과 농업생산에 지속 가능
하고 효율적인 물 사용을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산림 파괴 방지를 위한 
노르웨이의 기금 창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노르웨이는 토지를 보호하
고 산림 파괴 없는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기금을 출범시켰다.

3월

기근 위험에 처한 인구 
2,000만 명

UN은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에서 나타난 극심한 식량 불안
정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지속가능발전(SDG)을 
위한 지표의 틀 채택 

UN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는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2030 

의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의 틀(indicator framework)을 공
식 채택하였다.

5월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 
영양실조

어린이 영양실조에 관한 2017년 추정치에 따르면 발육 부진이 아주 서서
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과체중이 늘고 있다.

6월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선언  

미국 대통령은 세계 온도 상승을 제약하기로 회원국들이 약속한 2016 파
리협약(Paris Agreement)으로부터 탈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7월 중국의 영양계획 발간
중국은 규정과 연구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2017-30년에 달성할 건강과 
영양 목표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출범시켰다.

8월
방글라데시의 영양에 
관한 새로운 행동계획 
제시

방글라데시의 2016-25년 계획은 어린이, 사춘기 소녀, 임산부, 새로 엄마
가 된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모든 형태의 영
양실조를 감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9월

세계 기아수준의 상승1)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영양실조 인구는 2015년에 7억 
7,700만 명에서 2016년에 8억 1,500만 명으로 상승하였다.

인도의 국가 영양전략 
출범

이 전략은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사춘기 소녀, 여성에게 적절한 영양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다.

카리브해의 허리케인 
피해

두 번에 걸친 강도 5의 허리케인(hurricane)과 다른 폭풍우는 수십만 명의 
이재민과 하부구조의 파손 및 수 주간의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10월 G7의 농가 보호 선언
G7 농업 장관 회의는 시장 위기,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1월

기부 국들이 세계의 
영양실조 퇴치에 수백만 
달러 기부

세계영양 정상회의(Global Nutrition Summit)는 세계의 영양 관련 도전과
제들을 다루기 위한 6억 4,000만 달러의 기금을 여러 정부와 기부자로부
터 새롭게 조성하였다. 

UN 기후변화 회의
정치적인 변화 기조와 이상기후 속에서도 2017년 UN 기후변화 회의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파리협약 조약국 정부들과 UN 기후변
화협약(Climate Change Convention)의 만남을 이끌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독일 ifo 연구소(www.ifo.d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뺀 모든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은 2011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개선되었다.

12월

WTO 협상 실패
제11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과 수산물 보조 및 기타 문제에 관해 합의에 
실패하였다.

경제 불평등의 확산
최초의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소득 불
평등은 최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다.2)

주: 1) 세계의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에 관한 내용은 임송수(2017) 참조.
2)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World Inequality Lab(2017) 참조.

자료: IFPR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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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식량정책에 관한 IFPRI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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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지역의 식량정책에 만족   2025년까지 자기 지역에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퇴출될 수(can) 있다고 생각

 자기 지역의 식량과 영양안보의 진척  2025년까지 자기 지역에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퇴출될(will) 것이라고 생각

자료: IFPRI(2018).

2.2. 2018년 전망

  2018년에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견고한 성장으

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과 빈곤 및 식량안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탄한 

제조부문과 무역, 호의적인 금융환경 및 안정된 국제 상품가격 등은 식량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흥 경제국과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된다. 동아시아의 성장률

은 6.2%로 조금 둔화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주춤한 성장률을 보이나 다른 지역은 회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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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2.9%, 남미와 카리브해는 2%로, 그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경제는 소폭 하락 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 상승이 나타나면 

3%의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내수와 수출확대에 힘입어 남아시아는 6.9%의 성장률

을 기대할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3.2%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

고 있는 과정에서 각국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오름세의 둔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영국

의 무역정책에서 나타나듯이, 보호주의의 득세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대로 기술진보, 특히 자동화와 인공지능 분야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술혁신

이 지식의 세계 흐름과 결합하면 농업과 식량 체제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활용한 공개된 자료 접근은 농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8년에도 분쟁에서 비롯한 기아와 가뭄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날 것이

다. 기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중요하다. 특히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은 부채와 연동하여 재정 위험에 취약한 상태

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극심한 이상기후, 물과 토양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의 장단기 위협 요인으

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기후 충격에 대한 탄력성과 

기후 스마트 농업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방식에 의한 식량안보와 영양의 

달성에는 세계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와 증거에 근거한 투명하고 포용적 식량 

체제의 구축, 그리고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약속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3. 세계 식량 체제의 변화 

3.1. 식량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Megatrend)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는 지속가능한 목표(SDG)의 달성, 경제 성장의 확대, 식량안보와 

영양의 증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무역은 소득을 높이고 다양한 식량에 안정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험이 큰 지역에서 그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식량 

생산을 전환하는 양(+)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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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투자는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농촌 하부구조의 개선,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민간 투자로 말미암아 식량 체제로부

터 사람들이 배제되기도 하며, 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고, 갈등이나 

비만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가 초래되어 반세계화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잘 계획된 정책은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와 영양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실패와 시들한 약속은 농업과 식량안보 

및 영양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아래 국가들의 

의무이행이 감소하면, 기후 충격과 천연자원 고갈로 인해 농업과 식량 생산이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지자체의 거버넌스와 조정은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성 및 영양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시와 지방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증거와 신뢰에 기초하여 제시한 세계 

및 지역 거버넌스와 조정이 없다면 정책 결정자는 단기에 새로 부상한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제 이주와 장기간의 갈등은 세계의 기아 증대와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약 1억 5,500만 명의 발육부진 어린이 가운데 1억 2,200만 명이 분쟁지역에 살고 있다. 

분쟁으로 말미암아 강제 이주한 사람 수는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하여 총 

6,400만 명에 이른다. 갈등과 이주 및 식량 불안정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국경이 

폐쇄되거나 통제되면 이주민의 흐름이 제한되고 이들과 가족들의 식량안보와 영양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갈등은 진행 중인 기후변화과 결합하여 식량안보와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주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갈등과 기아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주자들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지식과 새로운 기술의 흐름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농가와 기업 및 정부를 위한 

지식과 데이터 및 효과적인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개선은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gene sequencing), 유전자 편집(editing), 수직 

농업(vertical agriculture), 정밀 농업(precision agriculture), 인공육류, 빅 데이터,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등과 같은 농업부문 안팎의 혁신적 기술들은 식량 체제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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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화에 대한 대처  

(1) 열린 무역체제의 촉진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무역은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려면 개도

국들은 국내정책과 독점 금지법과 같은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투자가 권장되어야 하며, 생산적이고 목표화된 영양 중심의 사회보장 조치를 통해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의 포용적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첨단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려면 개도국은 검증되고 입증된 

국제기준과 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인식제

고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연구와 개발 투자, 정보통신기술 등이 식품안전 시험과 

감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무역자유화로 말미암아 건강에 해로운 식량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경우 영양과 건강에 

음(-)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지역 무역의 강화는 시장 기회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영양 많은 식량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경우 역내 무역이 취약하다. 

무역 증진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무역과 관련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민간부문의 참여, 거래

상품의 다각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무역의 혜택을 보장하려면 가치사슬의 

강화, 개선된 조정, 농촌 하부구조와 중간 마을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2) 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농업과 농촌 개발에 투자하면 갈등과 식량 불안정 및 강제 이주의 악순환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식량 가격의 상승, 농업 생계의 손실, 가뭄 등의 충격에 정책 입안자와 사람들

이 반응하고 그 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체제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농업은 탄력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들이 분쟁을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화, 훈련, 지도, 수확 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의 조치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과 소농 등 한계 그룹이 이러한 투자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동등하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강제 이주로 이어지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투자는 또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생계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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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난민을 노동시장과 사회에 통합시키고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용 효과적 

수단이다. 통합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분쟁

이 끝난 후 이주자가 돌아오면 해당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이주자에게 경제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면 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조치는 지역 

경제를 자극하고, 특히 오래 지속된 이동의 경우 사회 통합과 결속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연구와 혁신에 대한 더 큰 투자

  농업 R&D에 대한 투자 확대는 빈곤과 지역 불평등 감소와 농촌 소득 개선에 이바지한다. 

개도국들이 농업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2000~13년에 농업 

R&D 투자를 3배나 늘렸다. 

  지속 가능한 집약화와 영양 중심 기술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체 

강화(biofortification)를 활용하면 고단수, 기후 대비, 고영양 작물 품종 등을 육종할 수 있다. 

활용도가 낮은, 기존의 다양한 품종의 단수 잠재성을 높이는 것은 식량 공급과 영양 개선 

및 소농에 적합한 저비용 기술과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영양 정보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소통은 영양과 건강 및 지속성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탄소세(carbon tax) 정책은 지속성이 빠진 식량 생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량을 줄이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속성과 영양을 위한 민관 동반관계

(partnership) 구축과 같은 조직 혁신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영양 중심의 기술과 기아와 영양실조 감축을 위한 혁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이 분야의 지식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밀한 전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체제와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 예를 

들면, EAT-Lancet 위원회 보고서와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 보편적 식단과 건강 지침 설정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6) 

(4) 사일로(silo)의 파괴

  이해당사자들은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기술 이전의 촉진, 능력 형성, 개도국의 하부구조 

 6) EAT-Lancet 위원회 보고서는 과학적 합의가 부족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임(https://foodplanethealth.org/the-report): 
①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음식 섭취의 정의가 무엇인가, ② 지속 가능해지려면 식량 생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③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를 통해 사람에게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과학적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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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과 관련해 그 핵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EAT재단

(Foundation)과 동반관계인 C40 Food Systems Network는 선진국과 개도국 도시들이 서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7) 학제 간 협력은 지속가능한 식량체제 아래 건강한 식단에 관한 

증거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식량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복잡성

과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에서 통합된 식량체제 접근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

  더욱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해당사자와 부문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협력 아래 기아와 영양실조가 

퇴치되는 때까지 투자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합작투자, 협력 계약, 민관 동반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IFPRI 주도의 Compact2025는 

이해당사자들의 지식 공유와 2025년까지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하기 위한 혁신을 촉진하

는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이다.8) EAT 재단은 과학, 비즈니스, 정책, 시민사회 등 

부문 간 공조와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로부터 건강한 식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식량과 건강 

및 지속성 사이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5) 지속 가능한 발전(SDG)을 위한 지도력 촉진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국제개발 의제의 중심에 있는 SDG를 지지해야 한다. 국제 수준에서 지도자들은 UN의 

DAC(Decade of Action on Nutrition)와 파리협약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9)10) 이와 같은 글로벌 구상은 SDG 목표 중 특히 식량안보와 영양에 도움을 

 7) C40은 세계 90개 대도시의 약 6억 5,000만 명과 세계 경제(GDP)의 1/4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기후변화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www.c40.org). C40은 자료에 근거한 조직으로, 계측할 수 없다면 관리하거나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철학
을 고수하고 있음. C40이 수행하는 모든 기후 대응책의 30%가 도시 간 협업으로 추진되고, 주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주제에 대해 사용자 간 교류 네트워크가 17개가 존재함.

 8) Compact2025는 2025년까지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하기 위한 구상임ww.compact2025.org). 지식기반 구축, 혁신 촉
진,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Compact2025는 국가 수준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 교류 등을 돕고 있음.

 9) 2016년 4월에 UN 총회는 “영양에 관한 10년의 실행: 2016~25년(DAC)”을 선언함. FAO와 WHO가 주도하는 DAC는 
6개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① 건강한 식단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탄력 있는 식량 체제의 구축, 
②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과 영양 관련 교육 제공, ③ 건강 체제를 영양의 요구에 맞추고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 개입을 
제공, ④ 무역과 투자 정책이 영양을 개선하도록 보장, ⑤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영양을 위한 안전한 지원 환경을 조성, 
⑥ 영양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증진 등임(https://goo.gl/mxvDH1).

10) DAC는 FAO와 WHO가 조직한 제2차 국제 영양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 2014년 11월 
19~21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결과임. ICN2의 목적은, ① 1992년 국제 영양회의 이후
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며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확인, ② 식량, 농업, 건강 및 다른 
부문들을 함께 모아 부문별 정책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영양을 개선, ③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양 문제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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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가와 부문 간 효과와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차원의 공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 번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속화된 농업성장과 전환에 관한 말라보 선언(Malabor Declaration)’에 대한 진전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환경 측면에서 건강에 관한 지역의 책임을 지키고 있다.11) 기아와 영양실

조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수준의 지도력과 지지자들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일부 고무적인 캠페인에는 중국의 ‘건강한 중국 2030(Healthy China 2030)’과 2030년까지 

영양 부족을 끝내기 위한 에티오피아의 세콰타 선언(Sequota Declaration) 등이 있다.12)13)

3.3. 식량이 해결하는 문제

 식량은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식량 체제가 영양, 건강, 포용, 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커지고 있는 반세계화의 압박은 식량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농업부문 안팎의 새로운 

기술과 여러 부문 간 협력 촉진, 지식 공유, 모범 사례, 연구 등을 위한 글로벌 포럼 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

은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면서 실행하되, 경제와 사회 및 환경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음(-)의 교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루기 위한 정책 대안과 정책의 틀 제시, ④ 식량, 농업, 건강 및 다른 부문들 간 더욱 밀접한 정치 및 정책 연대, 조정, 
협력 촉진, ⑤ 영양 증진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자원의 동원, ⑥ 영양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의 중단기 우선순위의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함임(FAO and WHO 2015).

11) 말라보 선언은 2014년 6월 26~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에서 모인 아프리카 연맹(African Union) 정상회의가 
채택한 선언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전환을 위한 주요 약속을 제시하였는데, ① CAADP(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 http://www.un.org/en/africa/osaa/peace/caadp.shtml) 프로세스의 가치와 
원칙을 계속 추구, ② 농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강화, ③ 현재의 농업 생산성 수준을 2배로 높이고, 수확 후 손실을 
절반으로 감축함으로써 2025년까지 아프리카의 기아를 종식, ④ 포용적 성장을 통해 2025년까지 빈곤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⑤ 2025년까지 농산물과 서비스의 역내 무역을 3배 증진, ⑥ 기후 변동성과 이와 관련한 위험에 대한 삶과 생산 
체제의 복원력 향상 등임(Africa Union 2014).

12) 2016년 10월 25일에 중국 정부는 ‘건강한 중국 2030(HC 2030)’ 계획을 승인함. 이 계획의 목표는 개발 목록에서 건강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아, 공공정책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건강 개념을 홍보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전략임(Tan et al., 2017). 이 계획의 원칙은, ① 건강 우선순위, 
② 개혁과 혁신, ③ 과학적 개발, ④ 정의와 공평이다. HC 2030의 틀 아래 (i) 건강 수준, (ii) 건강한 삶, (iii) 건강 서비스와 
건강 안전, (iv) 환경 측면의 건강, (v) 건강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총 13개의 핵심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3) 2015년 세콰타 선언은 2030년까지 어린이 영양 부족을 종식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그 주요 목표는, ① 2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 0, ② 연중 내내 적절한 식량에 대한 100% 접근 보장, ③ 소농의 생산성과 소득 전환, ④ 수확 수 손실을 
감축하여 수확 후 식량 손실 0 달성, ⑤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기후 스마트) 촉진을 둘러싼 혁신, ⑥ 물과 공중위생
(sanitation)과 개인위생(hygiene), ⑦ 교육, ⑧ 사회 보호 등임(https://goo.gl/REkn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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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반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확보하려면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목표에 맞춘 합의 도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증거는 이해당사

자가 자신감과 빠른 속도로 행동하도록 장려하며 진척 상황에 관한 평가를 쉽게 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역량을 증진하고, 글로벌 협력은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이는 식량 체제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글로벌 개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다.

4. 선진국의 식량정책 개혁과 식량안보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지난 25년간 선진국의 농업보조는 감소하고 있다. OECD 회원

국의 경우 총 농가 매출에서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 33.4%에서 2016년에 18.8%

로 줄었다. 보조수준의 감소뿐만 아니라 보조의 형태 또한 변하고 있는데, 생산이나 투입재 

사용과 연계된 보조로부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시장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보조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은 정체되었고, 농산물 가격

이 하락하면서 보조수준이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국내 농업정책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과 납세자에게 추가 세금의 형태로 비용을 발생시

킨다. 또한, 이러한 국내 농업정책은 외국에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의 보조가 개도국 농가의 

소득을 하락시켜 생산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개도국의 영양 부족과 식량 

불안정을 초래하며 농촌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한다.

4.1. 농정 개혁의 진전과 과제

 많은 OECD 국가에서 농업보조는 20세기 중반 또는 그 이전에 도입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높은 관세 형태의 보조가 이미 1700년대에 수출 상품의 생산

자에게 제공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대적인 가격과 소득보조는 1930년대의 뉴딜(New 

Deal) 정책에 근거한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은 경제 불황과 농가의 소득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일시적 프로그램은 85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속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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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직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이 EU 창설 이전부터 관세를 포함한 농업정책을 수립했지만, EU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말까지 

OECD 국가가 제공한 국내 농가 보조의 평균 수준은 총 농가 수익(revenue)의 36%를 초과했

으며,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평균 60% 이상을 기록하였다.

(1) 가격보조의 추이

  미국에서 농정 개혁은 1985년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도입되었고, 이후 1990년과 1996

년 농업법에서 대부분의 농산물 보조를 감축하고, 생산 수준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소득보조를 서서히 전환하였다. 그 결과 농가의 생산 결정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하였

고 정부 비축물량은 1990년대 초반까지 완전히 소멸하였다.

  EU도 1992년 CAP 개혁을 통해 가격보조 수준을 축소하고 공급제한 조치와 연계된 소득 

직접지불을 도입하였다. 2003년 CAP 추가 개혁은, 이른바 단일 농가지불(single payment 

scheme)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으로부터 소득을 분리하는 한편 이른바 교차 순응

(cross-compliance) 또는 식품안전, 환경보호, 동물건강과 복지 등 녹색화 조치(greening) 

요건을 보조와 연계하였다. 2013년에는 유제품, 설탕, 포도주의 쿼터를 철폐하였다.

  1990년대에 한국, 일본, 캐나다는 가격보조를 개혁하여 그 일부를 직접지불로 대체하였

<그림 2>  OECD의 총 농가수익에서 생산자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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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https://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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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에 여러 품목의 보조를 철폐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대 말까지 농업 프로그램을 자유화함으로써 생산액 대비 5% 미만으로 보조수준을 낮추었다.

  <그림 2>는 OECD 총 보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U, 일본, 미국, 터키, 한국의 경우 

그 총 농가수익에서 생산자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2) 생산 비연계 보조

  <그림 3>에서 보듯이 OECD 회원국의 보조는 생산과 연계된 형태에서 생산비연계 보조로 

전환되어왔다. 1986년과 2005년 사이에 보조가 많이 감소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 감소율은 

둔화하였고 시장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보조수준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보조를 생산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정책 변화가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의 추세는 정체된 모습이다. 

  일부 국가는 개혁을 되돌리기까지 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02년 농업법에서 가격에 

기초한 경기 대응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을 재도입하였고, 2014년 농업법에서

는 생산비연계 직접지불을 가격과 수익 기반의 보조로 전환하였다. 

  EU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의 틀 안에 보장된 재배 신축성을 활용해 농가들이 수익

성이 낮은 작물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고 하자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 작물

에 대한 회피 또는 특정 작물의 포기가 농촌의 하부구조(예: 면화가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EU는 회원국들이 그 보조를 재배 요건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림 3>  OECD의 생산자 보조가 생산에 연계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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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제도의 성장

  OECD 보조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추세는 위험관리제도, 특히 보험 프로그램의 

증가이다. 미국과 캐나다 및 일본에서 작물 보험은 193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정부 보조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참여

가 늘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자 이들 3개국의 농업 보험료는 약 16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른 많은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

으로 작았다. 

  농업 보험시장은 2004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였다<그림 4>. 이러한 확장은, ① 세계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② 미국 정부의 보조 증가로, 보험이 농가 안전망 아래 가장 큰 단일 프로그램으

로 장착, ③ 신흥 경제국, 특히 중국의 농업 보험이 2014년에 프리미엄과 법적 책임의 규모 

측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EU의 농정 개혁은 보험 프로그램의 확대 쪽으로 실현될 수 있다. 여러 개도국도 

1990년 후반에 날씨 기반 보험과 기타 인덱스 보험(index insurance)을 사용하는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림 4>  세계의 농업 보험 프리미엄의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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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Glauber(2015).

  작물이나 가축의 이윤(=산출물 가격-투입 원가)을 보장하는 수익 보험 상품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보조된 수익 보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작물 보험 

프로그램에서 보험 책임 규모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수익 기반 상품은 캐나다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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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본은 2016년 11월에 발표한 정책개혁 의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농업 보험 중 상당한 부분이 보조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곧 보조가 없다면 

민간 시장은 실패하는 구조란 지적이다. 또한, 보조 아래 제공되는 보험은 한계 지역의 

생산을 촉진하고 작물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농가의 재배 결정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

하기도 한다.

(4) 다가올 변화

  EU와 미국은 조만간 자국의 농업 프로그램의 잠재적 변화를 표방할 것이다. 미국은 2018

년에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새로운 농업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논의 동향에 근거할 때 

현재의 가격과 소득 지원 프로그램, 보험 프로그램, 보전 조치 등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면화 생산자들은 가격 기반의 경기 대응 직접지불에 면화를 다시 포함하도록 제안하

였다. 2014년 농업법은 브라질과 WTO 분쟁 해결의 목적으로 면화에 대한 직접 지불과 

경기 대응 보조를 보완적인 보험 상품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면화 농가들은 보험 상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위처럼 제안한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나, 브라질 측의 추가적인 조사와 WTO의 잠재적 법적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5>는 미국의 주요 작물에 대한 총 수익(gross revenue) 대비 총 생산비용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3~06년은 작물 가격과 소득이 농업 부흥기인 2008~13년 수준

보다 낮았을 때이고, 2015~16년에도 가격과 소득이 낮았다. 면화의 경우 가격과 소득이 

높았던 2008~13년에도 총 수익 대비 총 생산비용이 78%에 그쳐 수수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둘째, 미국의 낙농업 생산자들은 우유 이윤(margin)이 선택한 수준(elected level)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준 보험제도인 우유 이윤 보호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해왔

다. 소수의 생산자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작물 보험 프로그램 

아래 제공되는 이윤 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으

로 지출을 증가시키고 생산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EU는 지역 수준(regional level)에서 보조를 지급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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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업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CAP에 대한 제안은 70% 이상의 보장 수준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수익과 단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개혁은 보조수준을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와 미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U에서 영국의 이탈(Brexit)은 CAP 수익의 순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EU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세법은 향후 정부 지출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정책 프로그램은 보호되어왔지만, 재정 압박으로 인해 

농가의 보조 수급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미국의 주요 작물별 총 수익 대비 총 생산비용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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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Zulauf et. al(2018).

4.2. 추가 농정 개혁의 필요성

  WTO 출범 이후 OECD 농업정책에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각

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조수준은 지난 10년간 

정체되었다. 또한, 최근 WTO 각료회의가 국내 보조의 추가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개혁 추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농업정책이 덜 왜곡된 형태의 보조로 변모하면서 농업에 대한 OECD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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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소비자, 특히 저소득 가구를 희생시키

면서 시장가격 보조 조치로써 생산자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 시장가격에서 

생산자를 격리하는 이러한 보조는 생산자의 결정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외국 

생산자들에게 가격 하락의 부담을 전가한다. 

  보험 상품은 생산자에게 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지만, 가격과 수익 보호를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조는 안전망이라기보다 가격보조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에 대한 

공공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니다. 특히, 연구와 개발, 검역 서비스, 기타 공공재

에 관한 투자는 농업 발전에 중요하다.

  OECD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 농업보조의 길로 들어서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많은 농업정책이 일시적인 조치로 자리매김하였지만, 변화에 소극

적이었다. 뉴질랜드와 호주처럼 농업정책을 자유화한 사례가 존재하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개혁은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한된 수의 생산자, 지주, 또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여 조직하고 로비할 수 있는 간접 수혜자(예: 작물 보험 회사, 농업 대출 기관)

에 보조의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농업정책은 이어진다. 반면에 정책 비용은 소비자와 

납세자 전반에 걸쳐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그에 대립하는 로비는 약하다. 결국, 국회의원들

은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들보다 프로그램 수혜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혁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개도국에 사는 취약한 생산자들이다. 이들은 “코끼

리 싸움에 짓밟히는 쥐”로 묘사될 수 있다. 세계 시장에서 농업부문의 왜곡을 줄인다면 

개도국 생산자들은 그들의 비교 우위를 실현할 수 있어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빈곤과 영양실조를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5. 결론

  2018년 IFPRI 보고서의 두드러진 점은 반세계화 흐름의 부상이 국제무역과 투자 및 농정 

개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

에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기아와 식량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수년간 정체된 농정 개혁 과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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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견고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IFPRI는 강조한다. 열린 무역을 통해 

소득과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아와 빈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불평등과 음(-)의 건강 및 환경 영향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예를 

들면 교육 캠페인이나 환경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본문에 담지 못했으나, 이 보고서는 또한 농업과 개발에 관련한 공개 자료의 

공유에 국제사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면, GODAN(Global 

Open Data for Agriculture and Nutrition)14)과 CGIAR의 빅 데이터 플랫폼(Platform for 

Big Data in Agriculture)15)이다. 공개되고 믿을만한 자료에 대한 접근은 농가의 생산과 

유통 결정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농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생산성과 소득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현재 53개국이 국가 공개 자료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부구조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개도국이 존재하며, 기술, 정치, 사회 측면의 걸림돌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면 데이터와 

정보의 품질과 접근성 및 투명성을 증진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와 민간부문이 공조해야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과학에 기반을 둔 평가와 증거 중심의 정책 입안을 위해 국제 연구사

회(research community)가 함께 모여 ‘국제 식량과 영양 및 농업 패널(Panel on Food, 

Nutrition, and Agriculture)’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패널에는 NGO나 식품산업 

대표들을 배제한 채 국제 과학사회만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패널이 정치적인 로비

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과학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평가 과정과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그 연구결과를 법제화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유된 성과를 도출하는 게 이 패널의 목적이다. 

14) (http://www.godan.info) 

15) (http://bigdata.cgi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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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행정 명령

 m 미국 대통령(Donald Trump)은 미국 농무부(USDA)에 무역전선에서 무역 영향으로부

터 자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m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서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Robert Lighthizer)에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명령함. 

  유럽

* EU, 2017년 식품 사기사건 크게 증가

●

  아메리카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행정 명령

  아시아

*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부과 대응으로 위협

* 일본,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 진행

* 일본, 2018년도 원유 생산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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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보다 미국 농민들과 제조업체

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함.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

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복측면에서 추가 관세부과가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조사안에서 적절한 지, 만약 적절하다면 어떤 물품에 추가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을 명함.

- 농업부 장관에게는 미국의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하여 정부 내각의 다른 원조국

들과 함께 미국 농민보호와 농업부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명함.

 m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조사안을 언급하며 중국이 

반복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함. 

-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에서 상세히 기술된 해당 관행은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

왔다고 언급하였음.

 m 백악관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정책과 관행의 

철폐를 위한 초기수단으로 금주 제안한 5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부과를 미국 무역대표

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m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공정하고 상호성 있는 자유무역 달성

과 미국 기업들과 자국민들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지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 중임.

- 또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하며, 미국 기업

들과 근로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미 무역대표부(USTR) 입장

 m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Robert Lighthizer)는 트럼프의 명령은 최근 중국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여러 번 서약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적절한 대응은 중국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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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러나 Robert Lighthizer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에 

수십억 달러의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음을 지적하며, 그러한 대응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근로자와 농민,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함. 

 m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 확인된 

불공정한 행위와 정책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대응을 요청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고 언급함. 

- 그러나 제안된 모든 추가 관세는 2018년 4월 3일에 발표에서 제안된 관세와 유

사한 공개 논평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 관세

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중국의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경고

 m 신화 통신사(The Xinhua News Agency)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트럼프가 1,000억 

달러의 새로운 관세부과를 모색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중국은 미국의 무역 행위와 보호주의에 맞서 자국 이익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고 

언급하였음. 

 미국 농무부 장관에 시선 집중 

 m 미국 농무부 장관(Sonny Perdue)는 금주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주를 방문하며, 

‘Back to our roots’ RV투어를 하였음. 

 m Sonny Perdue는 모든 정착지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 그는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

하고 있지만 현재 나는 긴장 완화측면에서 그러한 노력에 대해 언급할 자유를 가

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 또한 우리는 중국이 무역과 관련하여 미국의 농업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 알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m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무부와 내각 인사들에게 미국 농민들과 목장주를 보호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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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도록 지시한 결과 Sonny Perdue의 투어는 켄터키 주에서 마무리되었음. 대통

령 지시에 집중할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함.

 m 미국 농무부는 무역 긴장이 다시 상승할 조짐이 보일 때 그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

터링 할 것이라고 함.

 부정적인 초기 시장 반응

 m 백악관의 발표 이후 야간세션(overnight session)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선물거래

commodity futures)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뉴스 발표 후에는 주식 선물(stock 

futures) 가격 또한 하락하였음. 

- 아시아 시장은 닛케이지수가 약간의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신중한 반응

을 보이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5.)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 대응으로 위협

 m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산 대두, 쇠고기 및 기타 농산물 수입

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계획함.

-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행 변화를 위해 

1,300여 개의 산업 기술, 운송 및 의료 상품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4월 3일 발표에 따른 것임. 

 m 또한 해당목록에는 착유기(milking machines), 가금류 부화기(poultry incubators), 

초콜릿 제조장비(chocolate making equipment) 부품 등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음. 

- 중국 상무부는 4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가 500억 달

러에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워싱턴이 발표한 새로운 미국 관세 영

향을 받는 중국 제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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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최근 보복조치로 대두와 함께 새로운 관세로 타격을 받을 기타제품에는 쇠고기, 밀, 

옥수수주정박(DDGS), 면화, 사탕수수, 냉동 오렌지주스 등이 있음.

- 또한 해당 목록은 오프로드 자동차와 같은 다수의 비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돼지고기, 과일, 견과류 및 기타 제품에 추가된 최근 관세를 따름. 

-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서에서 중국의 속담 “보답하는 것은 예의바른 행동이다”

를 언급하며, 중국 측은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의지할 것이며, 중국법에 따

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논평 기간과 시행

 m 미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목록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처는 5월 15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m 미국 무역대표부는 목록을 작성하며 여러 미국기관의 무역분석가들이 중국의 산업정책

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제품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해당 목록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제되었음. 

 m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각 제품에 대한 대체 

국가 출처를 포함한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이후 목록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고 언급함. 

- 제안된 목록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순위를 가진 목록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작성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데이터에 근거하였을 때 미국 목록에 있는 일부품목들은 

2017년에 미국에 수입되지 않았으며, 다른 품목들 또한 수입되지 않았을 것임.

 m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아님. 

- 5월 22일까지 제출된 제안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견들은 최종 제품 목록 공개 이전에 평가될 것임. 

-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이전에 지금까지 제안된 일정은 최소 2개월

이며, 최대 18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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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중국 재부무(Ministry of Finance)는 관세부과 이행 시기는 미국 정부가 언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미국의 조치 일정이 중국이 작성한 농산품 목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대두 교역

 m 중국은 2016/17년에 3,62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약 120억 달러

의 가치에 달하며 미국산 대두 수출의 62%에 해당함. 

- 미국 대두수출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2016/17년 총 대두 수입량은 9,350만 톤

으로 미국은 38.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짐. 

 m 미국 대두 수출위원회가 의뢰한 퍼듀 대학(Purdue Universi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두에 대한 30%의 관세가 미국 대두 생산의 17% 감소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의 71%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퍼듀 대학의 농업 경제학자 Wally Tyner는 미국 경제 복지의 연간 손실은 17억

에서 33억 달러에 이르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 경제 복지 또한 감소하며, 

일부분의 경우 미국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데, 이유는 대두 수입이 중국 내 

경제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m 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두 생산국으로 연간 1,300만 톤을 생산하며, 2020년

까지 1,800만에서 2,000만 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대두 소비량은 연간 9,200만 톤이며, 수입품은 특히 중국의 거대한 돼지 

산업에 효율적인 단백질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됨. 

 m USDA 관계자는 중국의 대두 수입이 2018/19년에 2017/18년의 9,700만 톤보다 증가

하여 1억 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중국의 수입에 대한 높은 수요는 현재 미국의 원조 없이는 충족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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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직 답할 수 없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중국에 이미 판매되었으나, 추가적인 수입 

관세부과가 발효될 때를 기준으로 아직 출하되지 않은 미국 상품의 운명임.  

- USDA 수출데이터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으로 중국으로의 미국 대두 수출 예

정량은 2,853만 7,000톤이며, 아직 267만 2,000톤은 출하되지 않았음.

- 사탕수수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445만 8,000톤으로 아직 61만 2,536톤이 출하

되지 않았으며, 면화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224만 3,000만 베일로 86만 2,401 

베일이 출하되지 않았으며, 쇠고기의 경우 수출 예정량은 1,230톤으로 209톤이 

아직 출하되지 않았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4.)

EU, 2017년 식품 사기사건 크게 증가

 m EU 식품사기네트워크 및 행정지원협력시스템(AAC-AA and AAC-FF)의 연례보고서

에 따르면 2017년도에 식품 사기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음. 

 m AAC-AA(Administrative Assistance) 및 AAC-FF(Food Fraud)는 2017년도에 식

품사기와 관련된 775개의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6년도의 243개 식품 사기사

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

 m EU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EU회원국들은 식품사기네트워크 

및 행정지원협력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권한을 가진 EU회원국들이 이 시스템

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심되는 식품 사기 및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다른 EU회원국들로부터 요구하고 있음. 

 m 보고서의 절반이 다음 사기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음: 

- 353건의 잘못된 라벨링(2016년: 162건), 162건의 제품 대체, 희석, 첨가 및 제

거(2016년: 20건), 114건의 승인받지 않은 처리 및 공정(2016년: 16건), 54건

의 서류 사기(2016년: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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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러나 시스템에서 교환된 사건 목록들은 EU에서 발생한 식품 사기사건 전체를 대변하

는 것은 아님.

- 사실 제공된 통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식품 및 사료 긴급경고시스템(RASFF)

과는 다르게 행정협조시스템(Administrative and Cooperation System, AAC)

은 자발적으로 작동하며, 국경 간 비(非)준수 사건에 대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임. 

- 또한 해당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반(反)사기 사건을 포함하

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EU집행위원회가 조정한 사례

 m EU집행위원회는 2017년 식품위생규정 제40조(882/2004)에 따라 EU 식품 사기 네트

워크(EU Food Fraud Network)에서 처리한 16건의 사기사건들을 조정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피프로닐(fipronil) 사건이나 불법적인 참치 처리 

사건 등과 같은 사건들을 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EU회원국들과 제3국이 

이에 관련되어 있음. 

 m 2017년간 발생한 식품 사기사건들 중 특히 피프로닐(fipronil) 사건 발생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EU 식품 사기사건을 보다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19개의 새로운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m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사료 긴급경고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과 공식통제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Official Control, IMSOC)에 대한 국경 간 추적(traces) 정보를 포함하여 

현 EU데이터 교환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하였음. 

※ 자료: IEG Policy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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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 진행

 m 일본 최대 레몬 생산지인 히로시마(広島)현의 오자키카미지마(大崎上島) 마을에서 10헥

타르 규모의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임. 

- 오자키카미지마 서부, 섬 중앙부 동부를 중심으로 밭이나 산림 경지를 정리하여 

농업용 파이프라인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로를 정비함.

 m 공사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9억 200만 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55%, 지방정부에서 19.5%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마을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분담할 예정임.

 m 히로시마현산 레몬의 2015년 기준 재배면적은 206헥타르이며, 수확량은 6,350톤으로 

일본 국내 생산의 63%를 차지함. 

- 다만 수입량(2017년 기준 5만 500톤)과 비교하면 아직 압도적으로 적은 양임.

 m 오쟈키카미지마산 레몬을 취급하는 삿포로 홀딩스에 따르면, 껍질째 먹는 레몬이 유행

하면서 제과점 등에서 레몬껍질의 수요가 높으며, 히로시마산을 판매하는 거대 시장이 

존재한다고 함. 이에 대규모 레몬단지 조성에 따른 레몬 생산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m 히로시마현은 2020년의 재배면적을 300헥타르, 생산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함. 현지 JA히로시마 유타카(ＪＡ広島ゆたか)는 레몬 묘목 구입을 지원하거나 재배

지도를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m 대규모 레몬단지를 거점으로 취농희망자들을 수용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루차드를 설립하였음.

- 뿌리(Root)와 과수원(Orchard)을 뜻하는 합성어로 이사 나카하라 코오타(中原幸

太)씨는 큰 의지와 재미있는 발상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를 책임질 조

직을 만들 것이라는 의욕을 보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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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8년도 원유 생산 전망

 m 도·부·현의 낙농생산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일본 낙농유업협회(J-Milk)의 2018년

도 원유생산전망에 따르면 도·부·현의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3%(약 10만 톤) 감소할 

것이라고 함.

 m 2018년도 여름철 원유수급에 노란불이 켜져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책

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m 일본 원유생산량의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

- J-Milk는 금년 원유생산량이 전체 725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

을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임. 2세 이상의 후계소 확보에 힘

쓰고 있는 북해도는 398만 톤, 101.6%로 생산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다

른 도·부·현은 328만 톤, 97.1%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m 원유생산량의 감소는 음용우유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북해도의 원유생산량은 몇 년 전 원유전체량의 절반을 넘었으며, 그 비율은 약 

55%로 더욱 높아질 전망임. 

- 그러나 북해도의 원유생산량 증가량이 도·부·현의 감소량을 상쇄할 수 없음.

 m 일본유업협회회장 미야하라 미치오(宮原道夫)는 원유·유제품은 건강지향과 기능성을 

더한 제품으로 높은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함. 요구르트나 치즈를 포함하여 음용우유 

수요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m J-Milk 니시오케이지(西尾啓治)는 사장은 도·부·현의 원유 생산 현황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여름철 수급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 때 버터 부족이나 유제품용 가공원료유 수급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음. 

 m 특히 낙농업계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원유생산이 떨어지는 반면 9월 학교 급식우유 

재개로 우유수요가 높아지는 것임. 여름철 기후에 따라 제조업체에 따른 우유출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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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m 2017년 축산물정책가격논의에서 자민당이 ‘도·부·현 낙농지원에 긴급 프로젝트 팀을 

설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음.

 m 축산 클러스터 등 각종사업은 있으나 북해도는 처음 대형낙농을 상정한 것이 많음.

- 도·부·현의 소규모 가족 낙농을 위해 이번 원유생산량 감소를 해소하고 증산에 

결부된 대책의 확충이 필요함.

 m 4월부터는 지금까지의 가공원료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여 온 법을 폐지하고 

원유 거래의 다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개정축산경영안정법이 시행됨. 

-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유수급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짐. 

- 이러한 가운데 도·부·현 낙농부양 특별대책실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자료: 일본농업신문 (2018.04.03.)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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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8. 4)

1. 아시아

□ 일본 와규,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

▪말레이시아 농업부와 보건부 그리고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일본 내 가공공장 

2곳에 대해 승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7년부터 일본 와규 쇠고기가 말레이시

아에 수입되고 있음.

▪농업 및 농업기반 산업부 장관(Datuk Seri Ahmad Shabery Cheek)은 3월 

15일 ‘일본 축산물 수출촉진위원회’가 주최한 와규 쇠고기 세미나 및 정보교환 

행사에 참석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아메리카

* 미국, 꿀 관련 제품 표기지침

  아시아

* 일본 와규,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일본,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주목받는 외식시장

* 일본, 배추가격 급락 

* 아랍에미리트, 슈퍼푸드를 활용한 식품 출시 

*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동향

* 중국의 떠오르는 블루오션, 반려동물 시장

* 중국, 조미료시장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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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일본산 와규 쇠고기는 다양한 수입 쇠고기 중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쿠알라

룸푸르의 슈퍼프리미엄 소비계층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와 일본 간의 무역거래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특히 말레이시아산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다양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말레이시아는 현재 망고스틴과 파인애플, 오리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두

리안 수출 성사도 희망하고 있음.

▪일본 축산물 수출촉진위원회는 할랄 및 비할랄 여부에 관계없이 와규 쇠고기의 품질

은 동일하게 최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3.22.)

 □ 일본,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주목받는 외식시장 

▪일본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외식시장은 33조 5,000억 엔에 달하며, 

2018년에는 33조 7,000억 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시장 수축이 완전히 회복된 수준으로 경기회복

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2011년 약 600만 명에서 2017년 약 

2800만 명으로 증가)등으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외식산업 트렌드는 프리미엄화를 통해 남과 다른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

에 주목하고 있음. 

- 최근 경기회복세를 타고 이전보다 고급재료를 활용하여 세련된 비주얼을 보여주

는 프리미엄 메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남과 다른 것을 소비한다는 만족감이 핵심요인으로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

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메뉴들이 주목받고 있음.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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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메뉴 개발단계부터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특히 일본에서는 10~20대 사이에서 SNS의 내용이 유행이 되고 있어 상품개발부터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함. 

▪‘치즈 닭갈비’는 2016년 6월 도쿄 신오쿠보 ‘시장 닭갈비’ 매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인스타그램에 약 20만 건이 넘는 게시글이 등록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한국 

음식임. 

▪일본 레시피 포털 ‘COOK PAD’ 2017년 음식 트렌드 대상 수상하였으며, 2017년 

일본 여중고생이 선정한 유행 음식부문 1위에도 선정되었음. 

- 또한 지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 유명 프랜차이즈 마쓰야(규동), 와타미(이

자카야)에서도 신메뉴로 치즈 닭갈비를 도입함.

▪한국 음식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가 필요함. 

- 일본인들에게 인식된 ‘한국음식은 매운 맛’ 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인의 입맛에 맞춘 레시피 연구개발이 필요함.

▪일본은 내수시장이 거대한 만큼 경쟁력 있는 식품회사, 외식업체가 다수 포진해있고 

유통업계의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은 편임. 특히 최근에는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바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보다는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 후 단계별로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4.04.)

 □ 일본, 배추가격 급락 

▪일본 배추가격이 급락하고 있음. 최근 좋은 날씨가 지속되며 배추 생산이 증가하자 

배추 시세가 급락함. 

▪3월초까지 한파의 영향 등으로 이례적으로 배추가격이 폭등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배추 생산이 늘자 가격은 연평균가격으로 떨어짐. 

- 특히 4월 초 배추 출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가격은 급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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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중앙도매시장인 오타시장에서는 4월 12일 기준 이바라키현산 배추가격이 1박스

(15kg)당 648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70%나 낮은 수준이었음.

▪도매업체에 따르면 배추 생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부진하다고 함. 

- 특히 소매업체의 수요나 절임 등으로 사용되는 가공식품 수요도 부진하다고 함.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검역통계에 따르면, 3월 4째 주까지 신선배추의 수입량은 

4,565톤으로 전년대비 16배 많았음. 

-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배추 품귀현상으로 가공업체 대부분이 수입산 배추를 

구입하였으며, 아직도 수입산 배추 재고가 남아 있어 국내산 배추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금년 1월~3월초까지 일본에서는 배추 품귀현상이 일어나 한국산 배추 및 김치 수입

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일본 국산 배추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배추가격이 급락하

는 가운데 한국산 수입 김치 수요 및 가격에 미칠 여파가 우려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4.13.) 

 □ 아랍에미리트, 슈퍼푸드를 활용한 식품 출시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식품제조업체 ‘Global Food Industries

(GFI)’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증가하는 비만 및 당뇨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식품으로 

퀴노아와 케일 등 슈퍼푸드(Super food)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건강식 버거와 

너겟을 개발하여 출시함. 

- 이 식품들은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Gulfood 박람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

으며, Gulfood Innovation상을 수상하였음.

▪슈퍼푸드가 주요 재료인 이 식품에는 방부제나 글루타민산 나트륨(MSG), 비할랄방식

으로 생산된 살코기, 트랜스지방, 설탕, 식품충전제, 식용색소와 글루텐 등은 포함되

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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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뼈 없는 할랄 닭 가슴살, 퀴노아, 케일 등 7가지의 혼합채소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패티 또는 너겟 60g 당 지방 1g을 함유하고 있음.

▪GFI 본부장은 중동지역에서 최근 증가하는 비만과 당뇨병에는 식품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슈퍼푸드를 활용

한 식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힘. 

- 특히 아이들이 너겟과 버거를 즐겨먹는다는 점을 착안하여 누구나 즐겨먹는 식

품에 슈퍼푸드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한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함.

▪또한 GFI는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아쿠아 케일(Aqua Kale 7 Portions)음료를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은 조만간 카타르를 제외한 모든 GCC국가에 출시될 예정임. 

- GFI는 미국과 싱가포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

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는 케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다소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 UAE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 제품들은 기존 제품보다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

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원료 공급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막 한가운데 

유기농 아쿠아케일을 재배하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3.30.)

 □ 인도네시아, 팜유산업 동향

▪팜유는 팜 나무의 열매를 쪄서 압축·채유하여 생산하는 식물성 유지임. 팜 열매는 

껍질(29%), 씨앗(11%), 과육(6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열매 과육으로 만든 기름을 팜유(Crude Palm Oil, CPO), 열매의 씨앗으로 만

든 기름을 팜핵유(Palm Kernel Oil, PKO)라 하며 CPO가 식용 및 가공용 등

으로 흔히 쓰이는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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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는 약 80%가 식용유지로, 약 20%가 비식용유지로 사용됨. 

- 식용유지는 튀김용, 마가린, 쇼트닝, 버터 대체품 등으로 쓰이며, 비식용유지는 

화장품, 화학, 바이오 디젤, 제약 등 소비재 원료 또는 산업용 유지로 쓰임. 

▪팜유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미국 농업부(USDA)에 따르면 세계 식물성 유지 소비 규모는 1,620만 톤으로, 

그 중 팜유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팜유 생산량이 지난 1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세계자연기금(WWF)은 2020년까지 세계 팜유 

수요가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는 2억 6,000만 명임. 

- 이 중 노동인구 기준으로 약 3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팜유산업 

종사자는 약 5,500만 명 이상임. 

▪인도네시아 2017년 기준 1,400만 헥타르의 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

시아 전체 농지의 40%를 차지함.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세계 팜유의 85%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이 2개 국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비해 약 2배 규모로 팜유를 생산하고 수

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 1,444억 달러 

중 식품산업이 약 260억 달러로 최대 비중인 23.93%를 차지했으며, 식품산업 내에서

도 팜유 수출액이 약 15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54% 비중을 차지함. 

- 인도네시아에서 팜유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국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 팜유경영연합회(GAPKI) 사무총장은 2018년 1월, 2017년 팜유 

수출량이 3,105톤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팜유 수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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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고 발표함.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농작물 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팜 작물의 

생산량 및 증가율이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함.

▪팜은 주로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딴 섬에서 경작되고 있음. 

- 수마트라 섬의 2015년 기준 팜유 총 생산량은 1,969만 2,724톤, 깔리만딴 섬

은 837만 7,205톤임.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은 2016년 기준 대기업이 52.88%, 개인 소작농 40.49%, 

국영기업이 6.63% 소유하고 있음. 

- 대기업은 Wilmar Group, Sinar Mas Group이 대표적인 기업임. 팜유산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많은 개인 소작농이 팜유산업에 종사하며 팜

유 가격 변화에 민감함. 

- 인도네시아 주요 팜유기업은 팜유 생산뿐만 아니라 팜유를 원료로 하는 연관 산

업별 제품라인을 보유하는 그룹형 대기업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팜유산업 및 바이오디젤 산업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 및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산업을 장려

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7월부터 팜유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하고 있음. 

- 팜유 1톤당 50달러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팜유 플랜테이션과 바이오디젤 보

조금으로 팜유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됨.

▪세계 환경단체는 팜 생산을 위한 경작지 개간 과정에서 삼림 벌목, 화전, 온실가스 

배출, 인근 지역 수질 오염 및 독성물질 노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해 지역 삼림에 

의존하는 현지인의 생계수단과 권리를 침해한다며 팜유 생산기업의 환경파괴 문제를 

지목한 바 있음.

▪환경파괴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팜유업계와 국제 환경단체는 친환경 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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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인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이라는 국제적 합의 제도를 도입하고 RSPO가 선정한 8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유럽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0% RSPO 인증받은 팜유제품만

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것을 선언했으며 다량의 팜유를 수입하는 인도, 중국, 미국 

또한 RSPO 인증 팜유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 인증제도는 팜유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팜유를 사용하는 제조기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RSPO 인증을 받은 글로벌 기업은 로레알, 유니레버, 까르푸, 올람 인터내셔

널, 컨트롤유니언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은 KCI, LG생활건강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 농업부도 인도네시아 친환경 팜유 정책(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ISPO) 인증제도를 도입함(농업부 조항 No. 19/Permentan/OT.140/3/2011). 

ISPO는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팜유 경쟁력을 키

우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인증 제도로 자국 내 팜유 생산기업은 ISPO 인증이 의무화됨. 

- 2018년 3월 기준 총 601개의 기업이 ISPO인증을 받음. 

▪2017년 인도네시아 팜유 1위 수입국인 인도는 팜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전년대비 

약 2배 인상함. 

- 2018년 2월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미국 상무부는 인도네시아가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디젤 제품의 보조금을 통해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자 보호차원에

서 92.5~276.7%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또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EU 수입제재 이슈가 진행 중임. 

EU는 2016년 3월 ‘Palm Oil Deforestation of the Rainforests’ 보고서를 발표하

며 팜유산업을 삼림 파괴 및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아 2020년까지 EU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의 원료로 팜유를 단계적으로 제외시키는 목표 수립한 바 있음. 

▪국내외 수요를 감안하면 팜유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많은 산업임. 

- 인도네시아 팜오일 연구소에 의하면 2050년 세계 식물성유지에 대한 수요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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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3,000만 톤, 2050년까지 팜유 생산량이 1억 2,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환경파괴 논란이 있으나 팜유는 식용처, 마가린 등 지방유 제품, 화장품, 제약, 화학 

원료, 바이오디젤 원료 등 세계 식량 및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활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대체되기 어려움.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이오디젤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

(Master 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의 일환으로 팜유산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팜 농장이 위치한 주요지역

을 경제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4.01.)

 □ 중국의 떠오르는 블루오션, 반려동물 시장 

▪중국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세계 3위임. 

- 중국 반려동물용품 전문사이트인 보치망(波奇网)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1,800억 위안이며, 2018년에는 2,000억 위안에 달할 것

으로 전망함.

▪또한 중국 둥팡증권(东方证券)의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반려동물 수는 약 

1억 마리에 달하여 세계 3위를 차지하였음. 

- 세계 반려동물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중 1인당 평균 반려동물 수는 0.07마리

로 최저를 기록함.

▪소득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품질의 

식품, 의약보건용품을 찾으면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 농업대학 동물의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3,000~

8,000달러일 때 반려동물산업이 빠른 성장을 하는데, 2016년 기준 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할 기초는 형성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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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관련 서비스기업도 다양함.

▪식품과 의료·보건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의 번식과 

분양, 미용, 위탁, 교육, 보험, 사진촬영, 중매, 장례 등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 시장이 

파생하며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나, 기업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고 산업의 규범화‧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단계임.

▪반려동물시장에서 식품분야의 전망이 가장 밝음. 반려동물 식품시장규모는 2020년 

965억 위안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년 대비 4배에 달하는 규모임. 

▪중국의 반려동물시장은 20년 동안 더딘 성장을 보였으며, 내수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집중도가 떨어져 주로 외국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시장조사 전문기관 Mintel에 따르면, 마스(Mars)와 네슬레가 시장점유율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니참 등 외국기업이 주요 경쟁기업임. 

- 중국기업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7개사를 합쳐도 6%에 불과할 정도임. 

▪산업 발전에 따라 신규기업과 로컬브랜드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애완용품 관련 제조기업은 OEM/ODM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고, 로컬브랜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페이디구펀(佩蒂股份)의 경우, 내수보다 해외수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로 미국, EU, 캐나다 등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했으며, 그중 ODM의 비중이 

95%에 달함. 

- 그러나 자체 브랜드의 출범과 판매비중 제고로 초기 20%에서 현재는 40%까지 

내수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알려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의료수준

은 다소 낙후된 편임. 

- 반려동물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금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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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미국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소비금액은 해

당 산업 시장 총규모의 30%에 달하며, 2015년 기준 200억 달러가 동물의 의료와 

약품 등에 소비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름. 

▪반면 밍충서(名宠社)에서 발표한 ‘2016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데이터 분석 및 해독’에 

따르면, 동물의료산업 자체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소비는 35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산업 비중의 16%에 불과함.

▪반려동물 전문의사 육성시스템과 의료산업 표준 등이 확립되면 표준화･규범화된 서

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중국의 반려동물산업은 잠재력과 함께 향후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대비했을 때 중국은 100명 당 6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나, 미국은 100명 

당 5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아직은 작고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잠재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과거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던 것과 달리, 바링허우와 주링

허우 등 젊은이들이 반려동물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소비가 크게 탄력

을 받을 것으로 보임.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둥팡증권의 허징원(何婧雯) 투자분석가와 인터뷰한 결과, 

의료는 물론 식품과 일상용품 생산표준 및 안전관리 등이 미비하나,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의 반려동물시장은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며, 얼마나 좋은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비즈니스 기회

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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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조미료시장

▪중국 조미료 수입은 2015년 1~10월 기준 2,303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8.94% 성장함. 

-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조미료산업은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급속한 성장을 거쳐 최근 2년 동안 조미료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음.

▪조미료의 소비는 외식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음. 

- 외식산업 경기가 조미료업계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2017년 이후 외식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외식산업의 회복 추세에 

따라 조미료산업의 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조미료를 선택할 때 제품의 맛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조미료 산업은 맛과 건강을 생각한 트렌드로 ‘무첨가’제품의 개발이 활발함.

▪중국의 1인당 평균 조미료 소비액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1인당 조미료 평균 소비량은 7.1달러에서 

2016년의 11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9.15%임. 

▪최근 몇 년 동안 1인당 평균 조미료 소비액이 증가한 원인은 물량과 가격의 상승임. 

- 조미료업체들의 활발한 신제품 출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며 수요증가로 

이어졌으며 제품 단가가 상승됨.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1인당 조미료 소비액은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 

▪세계 조미료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1인당 평균 조미료 소비는 

중국의 7배인 75.6달러이며, 아시아지역의 일본, 한국 및 대만의 1인당 소비는 각각 

141.5달러, 25.3달러 및 14.5달러임.

▪중국은 지역별 문화 및 식습관의 차이로 ‘남쪽은 단맛, 북쪽은 짠맛, 동쪽은 신맛, 

서쪽은 매운 맛’이라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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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조미료 선호지역이 뚜렷하고 소비 집중도가 높은 반면 넓은 국토면적으

로 인해 중국 전역으로는 유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중국 소비자들은 조미료 구매 시 브랜드, 건강, 가격 등의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함. 

- 대기업들은 브랜드 영향력이 강해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할 때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이에 조미료 산업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4.10.)

 2. 아메리카

 □ 미국, 꿀 관련 제품 표기지침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꿀 및 꿀 함유 제품에 

불순물을 섞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품을 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FDA가 

관련 산업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꿀 및 꿀 함유 제품의 적합한 제품 

표기에 대한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올바른 식품표기는 1) 식품이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2) 의도적으로 다른 식

품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임.

- 만약 식품의 일반적 명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라벨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허위제품으로 규정됨.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일반 명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은 허위제

품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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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은 함량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순서로 나열되어야 함. 

- 만약, 식품표시 라벨이 정확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 생산

자가 해당 식품을 다른 식품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특정 식품이 위조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1) 식품의 주요 성분이 식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함유되었는지, 2) 대체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3) 제품의 손상 

및 품질기준미달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 4) 무게를 늘리거나 또는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임.

▪꿀은 본래 유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라벨에 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

며,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꿀인지 등을 표시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주요 추출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는 있음.

▪만약 꿀 제품에 설탕 또는 시럽과 같은 첨가물이 있는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이 

유일 성분의 꿀 제품과 분명히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함. 

- 예를 들어, 꿀과 옥수수 시럽이 혼합된 경우 해당 꿀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

구를 표기하거나, 라벨에는 성분들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함유량이 높은 순서부

터 표기되어야 함. 

- 만약 첨가물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불순물이 섞인 위조품으

로 간주됨.

▪이와 마찬가지로, 꿀과 기타 조미료 또는 향료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을 적합하게 규정하는 제품명을 선정해야 하며, 성분을 표기하는 라벨에는 

모든 성분들이 일반적인 이름으로 기재되어야 함.

▪FDA는 꿀로 표시된 수입품을 감시하면서 수입경보(Import Alert)를 통해 위조 꿀 

제품과 잘못 표기된 꿀 제품의 유통을 막고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4.0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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